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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問題의 提起

「최근 乎讓파 서울에서 南北開係플 개 선하벼 칼라진 *且 i훨을 統

一하는 問題를 협의하기 위한 육談이 였였다. J 이컷은 1972 1션

7 웰 4 알 서울파 평양에서 동시에 말표된 「南北共同춤明」 全文으|

序頭이다.

그것온 지금-까지 9_1 統一政策을 새로운 次元에서 전개하자는 냥파

북으l 統-念、爾의 表現이다. 또한 分聞익 온갖 비극을 얀끽하던

버려진 民族야 「쳐話」를 통하여 쌍땅의 現몇을 確챔하고 相互信

賴의 터전 위에 민족 共生으l 벤영을 이룩하자는 시내적 요챙에으I

副따、이다.

4 만세기동안의 분단이 얀겨 준 이역l 올로기의 싸웅은 그 자체가

민족을 님l 안간적안， 기계주의적 思考어 I i폼結시컸었다. 안간은 본시

상상에 사는 동풍앨 수 밖에 때다. 무한한 思想、에 익 自 由에 서

A類의 進步가 이룩되였다연 ..2...늘의 이 침話에으l 초대는 살로 世

界史에 참여할 수 았는 민족적 긍지를 얀겨 주는 快혈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공동성명에 따라 「南北走十字융談」 이 활기를 띄게 되였고， r南

北調節委員육」 가 구생도l 어 統-을 向한 民族意志가 現突化되어 가

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였다. 경책 수행자들의 바밀 정촉에 의

하여 공동생명。1· r끓生」 도l 였다는 청에 약간의 문체정을 안고

았음을 솔칙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냐，결국은 民族意志의 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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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는1 점에서 南파北 어느 쪽도 부정할 ‘수: 없는 ~定 事쫓이라는二

점 또한 부안할 수 없블 것이다.

그러으로 本 論考는 이 점을 彈힘:로;받아을여 전개시키고자

한다.

「共同훔明」 合意 3 項에 냐타난 「꿨方은 ‘끊어졌던 1 民J族的 連

짧를 回復하며 서로의 理解블 培進시키고 自主的 Sf f[l流-을 f足進

시키기 우l 하여 南北 사。l 어l 多方面的안 諸設 交流블 쫓빼하기로

合;효하였다. J 와 調쩔퍼委員육 共 l司짧表文에 하른 • 「南北調節委員용

構成 및 j월랍에 관한 合意좋」 체 2 항 남북조정위원회 커능으I(l-니 ,

「남북으l 政캘 任육댐패 및 개별적 안사들 샤이어l 광뱀한 l댔治的

交流플 살현하는 푼저l 플 縣議 決定하며 그의 {살챙을 보장한다. :.I

(다)， r 南北 샤이 9.\' 짧뽑 • 文化的 및 *土육的 交流싹 힘 을 ‘합쳐 j 같

이 사엽하는 등익 問題플 合합 決定하며 그의 살행을 보장한다. J

에서 더욱 구처l 척안 벨 oj 플 찾아낼 수 였다. ‘ 「냥북조찰위원화」

가 *L懷的 活動 짧댐를 벗어나 常끊機濤로서 능동척인 활동플 {하 -1

려연 많은 時 l랩을 1 요하겠지만 편 時J원에서의 기민족적 ‘홍일염원을

외연항 수 었다는 필형4生에 짜라 巨챔的;堆理로서.，本論考의 자

리 가 설청쉴 수 였윤 것이마.

여l 바 접촉 단계에서 밝혀진 사회 단체;으I 교츄가 「宣g的연 용

어」 으l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감이 였￡냐경제적 풀자 교류에

의한 논의가 연구 발표되고 였 o 며，지난 i 1972 년 9 웰 l 엘，-'북

한기독교동맹 위원장안 康良협( 現 團]主席 ),'°1 한국 척십자 /수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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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서 宗敎어l 판단 잘푼에 응랬다는 그 사상 자체에 비충을

두고 쌓암의 노력 얘하혜1 짜라 필연척 o 로 거론펠 것이라는 또

하냐의 추롤에서 준거를 장아볼 수 였다. 풍흔 여타으l 사회 단

처l 와으l 매화 빛 교류와는 달러 종교문제는 \공산주의를 이더l 올로기

로 갖능 한에서늠 그 자채가 캉次갖응的안 #틴否으1、 대 상엄 윤 솔직히

시안하지; 。J-..Q.一 /-
\;Q, '2. .-- 업마.

그라-~l.-~-'f 쏘련 ·중공 및 東없으l 공산국가플이 死文化펀 헌법 의 민

주주으If석 장식춘의 얀겨l 를 지나 「宗敎으l 自由」 를 묵언하고 였는

현살어I켜 rAr웹化」 를 향한 청 치 제도의 밴화와 좀교 자체 의 역

사적 변전}에서 -振의 희망을 ·찾을 수 앞다. 철판갇은 金日成익

rr뚫}思想J 무로 무장펀 샤화 처l 체플 가잔 그들。1 r사상과 이냉

제도와 차이를 초플하여 우션 하냐의 민족으로저 민족적 단결플

도극모하여야 한다. J 라고 통역 원칙 제 3 항에 합익하였다. 뭔흔

우리는 이것을 갚이 분석하여 북한으I r 안만외교」 으l 본철을 파헤

쳐 1 그 허구성을 말견해야 되겠지만，그러냐 그것은 우리 민족이

자추 통일1을 보」잭하며 현 시 점에서 냥북한이 동찰화펠 수 였는

그 무엇 을 찾。F보자는 노력 의 표현이 라고 보고 싶다. 이 동켈화

으II 가능성이[ 찾아켈 때 민족의 자주적 통알이 보다 가능할 수

였 71' 혜 운이1대.

켈자의 견1채{로서는 통일을 향한 노력에서익 상호「초켈」은 통일

후으I : 만족적 갈등의 폭을 좁혀 보자는 것도 포향되에 였다고 본

다.↓ ‘ 이 점에서 민족적 한일청은 「형학J r박애 1 r얀간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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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찾을 수 였다.

홍엘에 의한 민족으I r만남」 이 다민족을 만냐는 것보다 더 거

리감을 준다연 그것보다 더 큰 til 극은 없을 것이며， 통일을 향한

노력 자체에 대한 懷疑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거 혜문이다.

종교가 개안의 문제플 다루는 일앙 안간간의 유내릎 강화하는

사회적 기능 to解者을 지냐고 였다늠 걷에서 종교안으l 냥북내화가

「민족으l 통일」 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였을 것이다. 이러 한

필자의 견채늠 「북한」 이라는 폐쐐적·專制的 사회플 지냐치게

낙판적 o 로 보고 았다는 loll 관을 연할 수 없무냐. r종교」 가 갖늠

「힘」을 맏늠 한 결코 한상만은 아닐 것이다.

해鎬는 특별한 t광업롱을 전개하여 71-설을 설정하기 보마는 공산

주으l 와 종교으I 관계블 역사적 얀목에서 비판 이해 갱리하고， 내화

의 가능성에 딱라 그 내안들에 매한 의견을 피력하는 더l 목표를

둔다.

펀의상 「공산주으l 와 종교」 에서는 西없의 관점에 서서 그러스도

교를 중심￡로 다루는뎌l 냥해플 .구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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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 공산주의의 종교님1 관

공산주의자 흑은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였는 종교안과의 쳐話롤

위해서는 공산주의가 무엇안 71-를 먼저 알아야 한다. 공산주의 자

체에 대한 철저한 비판파 이해가 없이는 그들과의 「종교문제 J -

간간운제-의 대화는 불가능하기 혜운이다.

온 출에서는 공산주의 자체에 매한 비판은 이 oj 너무냐 많이

연구되에 말표되였으으로 거론하지 않고，공산추의가 종교플 어떻게

보았는가 곧， 에떻게 비판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 오늘날처렴 공산주의 자체-마르크스주의-에서 벗어 난 공

산주의가 아난 마르크스， 앵겔스， 레난으l 업창에 돌아 가 그들이

왜 종교를 바 판 • 거부랬는가플 잘펴 보아야 한다.

요늘날 i 서구나 동구에서 마르크스의 근본사상 o 로 돌야 가자는

운동파 같이 공산주의자와으l 대화에 가창 살켈적얀 푼제거리가 되

기 해푼이다.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공산주으l 가 국가이냄 A로 뻔한

것만은 플럼었기에 그 본래으l 의마를 찾아내는 것은 현살의 공산

주의플 님l 관할 수 였는 첩경이커 혜문이다.

1 • 마르크스익 종교버 관

마르크스늠 철저한 현살주의자다. 그의 초기 사상은 펀살을

냉혹하게 l:l l 판하고 그것으로부터 안간의 陳外問題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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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얀간 소외 극복으l 초 기 사상에 서 냐타나는 종교님l 관은 종

교 그 자체에 내한 비판이 아니라 l뀔家와 柱육에 대한 비판이다.

포이 에 르바하 ( Feue rba ch ) 의 종교벼 판에 서 부터 출말한 그는 거 기 에

머울지 않고 「종교적 表象을 그러는 안간을2.1 삼육的안 종件」 들을

철저히 비판한 것이다.

그는 I헤에겔 法哲字에 대한 批헤J ( 1843 ) 에서 ,

「종교늠 스스로릎 아직 생취하지 못했듣지 흑은 스스로를 상실

꽤 버렌 얀간의 自我뒀識 또늠 自我感T좁이다. 그런더1 ， 안간은

하냐의 추상적안 흑은 이 세계 밖에 갤려 였늠 存在가 아니다.

여기에서 안간이 란 얀간플9.1 世-싹， 국가 사화를 말한다. 이러 한

국가 사회가 종교플 생산한다. 곧， 잘봇된 세계관을 생산한다.

그러한 국가 사화 자체가 잘못란 것이기 혜푼이다. J

라고 딴하고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으l 종교님l 판의 내원착이다. 닝l 얀간적이고， 품완전

하고， 불으l 한 휩倒완 국가 사회가 안간의 멈我突現에 매한 전도된-

의식을 생산한마는 말이다. 이것은 잘뭇펀 으l 식을 생산한 사혀석

안 검치걱안 상황에 대한 살전적 닝l 관이마.

그의 「헤에겔의 法哲풍에 내한 批엠IjJ 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귀절을 살혀 보자.

「종교는 사희생활， 경제생활의 안간 으l 식에 였어서의 한상적안

방법이다. 그것은 현살 생활으l 고통이거나 사희생활의 모순에

대한 유일한 위안을 위쾌 말생되었다. 거기서 종교는 면중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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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살적안 고통을 일시석으로 덜기 위한 마취제 즉， 아현이다.

가난하고 약한 얀간은 부유하고 강한 신을 성기고 그것에 일

처1 2-1 부약 힘을 마친다. 그러나， 종교가 안간에게 주는 것은

한상적 幸播 뿐이다. 종교는 안간으l 펠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

생활을 조직화 하려고 하늠 안간으l 결9-1 플 마바시킨다. 그러거

떠}운에 좀교늠 현세으l 부적이나 모순의 존새를 허용하고 안간익

참관 랙복의 살현을 t광해한다. 그러묘로 민줌으l 참펀 。-
근

호
기

해
。

살첸하기 위해서는 종교릎 止揚하지 않즈L 맨 얀련다. J

여기서 그으I r宗效阿片設」 은 펀설에 으l 얀간 항거에 매한 안내

2-1 쿠설과 용기으l 무기력 ~l를 초리l 하기 따1-문에 지양되지 않으연

안련다고 주장한다.

초기 ':'.\ 그으l 저작에서 나타나늠 종교닙l 간은 후거 으l 혁명석 살전

을 강조하늠 저작에서 다시 나타난마.

「資本論과 댄l餘↑뼈 f펄請」 에 서 마르크스는 「宗r攻의 止楊」 은 生캘

方式9-1 변화플 통해서 이루어찰 켓이라고 기대하였다.

「살전적안 노동생활9- 1 상태가 깐간들에게 투영하고 理性的안 상

호판계와 자연에 내한 관계를 가능하게 만들 에얀 종교는 사라

칠 수 였다. 사회적얀 생환 파청 즉， 불켈척안 생산파천으| 형

래 가 자유로운 사회얀플으l 산볼로서 그들으l 意識的이고 計끊II的얀

지애 아래 었을 혜만 빼秘的연 찬상으l 장막을 걷워치워 벼릴

수 았다. J

인간들의 상호 관계와 자연에 대한 관계가 투명하게 얀식펠 수

-9-



었고 이성적으로 뱉아들여철 수 있는 그러한 샤회 질서늠 宗敎的

안 願外를 소멸시킬 것이라늠 것이다. 또한 자유롭게 연합된 개

안들이 생산과 분배를 「콘트출」 향￡로써 가능하게 될 그러 한 사

회 질서 속에서늠 현살 세계에 매한 종교적안 한상은 사라질 것

이라고 보았다.

그으l 종교 ~1 단은 엄밀하게 짜칠 때 종교 그 자체으| 박멸보다늠

종교가 彼뿔에 그라는 그런 사회를 현실에 건설함ξL록써 「종교적

한상」 을 불펄요하게 만들겠다근더l 더 강초하고 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마르크스으l 종교 ~l 관아 종교부갱으로 변화하는 파청을 찾

아 볼 수 였였다. 불흔 그는 당시의 냉촉한 資本主義 *士용으l

바안간적안 착취 7f- 종교적무로 합리화되고 았는 것에 내해 심한

폐感을 느꼈음이 사실이다. 또한 당시의 종교(기독교)가 그랜

不合理를 긍져하고 안;녕하였다는 더l 서 당연히 바판을 받아야 마땅

하다.

그러냐， 그가 살펀 것은 좀교으l 일연이였지 선체는 결표 아니마.

최근으l 西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 ( Ernst Bloch) 는 공산주의

9.\ 自 由化에 절내척안 영향울 준 그의 大풍 t 소망의 원리 ’ (Das

Prizp HOffnung ) 에 서 그라 스도교요I r非阿片的 機짧」 을 주장하

고 었을 뿐만 아나라， 위내한 종교 지도자즐은 「官制價{봅」 으I o}-

펀혀 기능을 경멸 7간 역사척 재료가 옐마든지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러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 치고 익l간의 자유 해방을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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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위에서 펴어런 투챙을 전캐치 않은 자가 없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고 강뻔하고 였다. 여l 수를 닝l 롯하여 루터， 칼빈， 본

호l 펙 등은 그들으l 생활상에서 종교으I o~떤성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세상을 위한 좀새로서의 급-진성 얀을 찾아볼 수 였다고

말한다.

프랑스으l 선 공산당 중앙위원 로제 르 가르다 ( R。찍er Garaudy)

도 가출릭 신학자와와 대략에서 「종교가 띤죽으l 아펀이마」 는 진

단은 그리스도교 역사에 내한 科쩔的 冊껍가 첼저하지 봇한 더!저

범한 독단롱엄을 시안할 정도이다.

2. 앵 첼스의 종교님l 싼

앵겔스는 마르크스가 전개한 종교비판으l 理論보다 그 당시0.1

살천주으l 적이고 유불흔적안 첼학에서 냐온 이폰들로 흔합되어 였다.

그에 았어서 思堆2-1 중점은 政治的 經흙에 내한 "'\판파 혁명적

행동에 매한 희망무로부터 프로러l 다리아적인 세계판파 공산당 조직

의 강화에로 말전되였다. 공산당으l 간부들을 사상 무장시키커 위

해서는 필연척 o 로 市民狂용와능 다른 세계관이 필요했기 때푼앨

것이다.

그의 변증뱀석 유울롬은 시민계급·파 노좀계급-으l 사회적인 매립올

관냄주의와 유물주약으l 세계관척안 대럽으로 해석할려고 하였다.

보수척안 시민껴l 겹·은 판녕척이고 척에도 종교척이라는 것이다. 그

러므로 바종교척안 변증뱅켜 유물혼을 받아들암으로써 안간운 다른



사핵계층으로부터 냐약서 혁명석안 노동운동에 가담할 수 였게 펜

다는 것이다.

앵 겔스는 「反 뒤 이 링 론J ( Arti-Duhring ) 에서 「자연을 얘우

캠망하게 끊짧한다는 것은 어켜운 일이다. 그것은 오랜 경험으|

역사적 산불이다. 자연의 위력은 안간에거l늠 신바스러운 것이며

초웰적안 것이다. 모든 푼화 민족들이 거쳐야 하늠 얼져한 얀

겨l 에서 안간은 자연 α| 힘을 擬/\化를 풍해져 동화한다. 이라한

으l 안하으l 온능이 도처에 빼쓸 창조랬다. 산에 내한 풋」갖0.1 보

련생은 사설은 그러한 요l 얀斗으l 온능으l 보편성을 말하근 것이다.

자연에 대만 참다운 안식이 비로소 신들을 추양해 벼리거나 휴

온 신을 하나인l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긴다. J

고 하였다.

그에 었어서 , 종교적 9-1 식 은 안식 으l 원시석 앙식으로 "in 석 도l 였고，

이는 자연파학으I 딸선에 따라저 먼저 U옮-:t뿌的 o 로 그러고 形而上{‘

字的 o 포 완잔하 사라진다는 것이마.

그의 종교닝l ‘판은 살증주으l 석안 태도으l 영향무로 새겨l 관적안 투쟁

파 연결되어 았다. 앵겔스는 종교블 관념흔 흑은 =元論的악 하

나으l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안내해서 유웅론적 엘웹론을 내세

워야 된다는 것이다.

변증법석 유불론은 하냐의 과학석 세계판이며 1 여껴어l 는 두개으l

서로 본질적 A로 다른 것 플， 파학과 이더l 올로기가 결합되어 였다

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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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는 변화된 생산양식을 통해서 안간들 상호간의 만계약

자연에 내한 관계뜰 져 상화 시 켈려고 한더1 대 하여 앵겔스는 。l

것이 자연과학들의 말전파 71 술적안 자연 지매의 말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였다·‘

이러한 살용주.0-1 석안 선찬은 뒤에 쏘랜악 마르크스주으l 에서 더

강화되었다.

3 • 내 난 으l 종교 닝l 판

거l 난으l 종교관은 불론· 마르크스와 앵겔스으l 츄교비관을 계승

한 것이다.

었다.

그러나 그늠 그들보다 더 공격석얀 성격쓸 지니고

그것은 당시 帝政 러시아으l 지매석안 종교였년 lE敎육가 황제플

수만우로 하는 띨效로서 러시아 군주와 손을 깎고 이른바， r法衣

으l 憲兵J r法衣의 E훌~±義者」 료서 국만을 억 압 • 착취 하고 었였다

는 데서 종교문제의 해결은 공， 그9-1 핵명한동상으l 죽요문제였기

째문이다.

그늠 狂융主義과 宗效」 에 서 ,

「야안안의 자연파의 싸움에서9-1 우력함야 챔， 악마， 기적 튜에

매한 신양을 닿듯이 퍼착취자으l 착취자약으| 싸움에서 무력향이

%後에 보다 나온 생활에 내한 신양을 판연적 o 로 만들어 내늠

것이다. 얼생을 갈아가건서 더구냐 궁핍에 시달리고 였는 사땀

들에 대하여 종교는 。1 세상에서9-1 겸양과 안내플 가르쳐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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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보팝에 대한 희망을 설명하여 위로한다. 종교는 민충을

위한 아펀이며， 일종의 챙신적 魔酒다. 자본의 노여l 늠 겨우 지

냐고 였늠 안간다운 생활에 매한 욕구와 자신의 안간상을 그

울 속에 w}져 벼 리 거l 한다. J

고 하여 마르크스의 종교비 판어l 행L플 같이 하연서 「아펀」 이 라는

표현에서 마르크스보다 더욱 공격석이다. 즉， 마르크스는 「안만으l

。}펀」 이라고 표현 랬는데 러!닌은 「얀만을 위한 아펀」 이라고

표현했다.

마르크스에 였어서는 /\民이 그으| 불행 속에서 스스로 향조한

것이 종교이다. 그러냐 례난에게 였어서는 종교는 지배급-이 안먼

을 억양하기 위한 지배수단으로 익도척으로 안만에게 강요한 것이다.

그늠 그리스도교 하나만의 비판을 념어서서 모든 좀교에 내해

타도를 션언하고 였다.

「마르크스주의자근 모든 종교들파 모든 교회을 그러고 모든 종

교적안 단체들을 언제냐 시민적안 만동의 기관들로 간주한다.

그것은 착취를 엄호하고 노동자계급-의 갱신융 마바시키는더l 봉

사한마. J

얀간을 무지에 빠도려 조직적이고계획척연 혁명의 장애풀이 되는

묘든 종교 및 그 단체늠 마르크스주의자의 걱-.E.，. j료 간주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그의 종교에 에한 부;생은 전술한바 매로 당시 러 시아 사회의

모순에 매한 철저한 바판이며， 혁명의 완수를 위한 전략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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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요로， 그는 종교에 무자tlj 한 철퇴를 가해 닙l 깐하연서도 설체적얀

전략에 였어서는 노동자들의 션업판을 고려하여야 된다고 혁명가 탑

게 충언하고 였다. 그러고 우신흔적 션전도 다만 착취자들어l 내

한 얀민 대중으l 계급-투쟁이라는 최고으l 파체에 이바지하는 한에서

만 정당화 된다고 말한다.

이 상에서 살펴 온 마르크스주으l 익 종교 tl] 찬을 마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였나.

(I) 좀교는 착취자와 지배껴l 급-이 사회적 모순을 합리화하기 위하

여 얀들어 낸 사회적 산-불이다.

( 2) 종교는 아판으로서 이 사화의 모순파 볼챙을 헨세에서 극복

이 아난 냐l 서l 에로 생익 관심을 폴리거1 한다.

(3 ) 종교는 자연에 내한 얀식부족으로 냐타나는 것이므로 파학적

긴 세계관 앞에서늠 사라진다.

(4) 종교는 파학적 마래 사회릎 이록하기 위해서는 볼가피하게

부경 되에야만 한다. 그것은 곧， 공산망의 혁명이온의 완성이기 예

운이마.

종교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비판은 션연 부당한 켓이라고 하커는

어렵다. 그것은 어떤 역사적인 상황 아래서의 종교에는 그내로

부합된다. 그러나‘’ 종교의 본질 그 자체어l 척중하는 컷은 아냐다.

종교의 개념 자체가; 역사척안 의마를 가지고 벤천해왔다. 종교

가 종교로서의 생명을 L 유저하기 위해서순 그것 자체의 문제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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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논의휠 수 였다.

그러나， 본 觸에서는 종교문제를 논하기보다 공산주의자와으1 r 대

화」 에 였어서 그들이 부르짖는 「종교거쑤J ， r종교쑤청」 을 념에

설 수 였는 발판을 찾￡려는더l 목척이 , 았다.

그것은 곧， 그들이 지적한 諸牙眉을 현내으l 종교가 극복하여야

한다늠 것이다. 안간소외를 긍청하고， 불균행한 사호l 의 명리를 그

내로 보존시켜주는 「아펀J~로서는 그들과의 대화에 「화해자」로

서 설 수 엽기 혜운이다.

좀교가 시내의 푼체릎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사회척 71 능」 을

가지고 였음을 안챙할 혜 그들 공산주의자와의 내파는 가능할 수

가 였다. 요늘 날 西|次의 새로운 신학에 으l 한 「종교성」 으l 달

펴는 이 문제에 밝은 전망을 보여 주고 였다.

서구 그리스도교늠 공산주의자의 종교부청에 내한 당을 성실히

찾고 있￡며 도한 계속적무로 어떻게 벤할 것얀가에 대한 행동척

결단을 강구하고 였다.

우리 나라 현실에 였어서 종교의 역 할이 어 r:.1 에 며므르고 았는 7~

는 춰l 언을 .ll..하지 않는다. 한국의 종교들이 안고 었는 숱한 난

체의 해결과 냉선석 사고에서 달퍼하기 위해서는 대 변혁이 요구

된다.

이 변혁을 빨리 극복할혜， 또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올바르게

평가한 혜 본 論짧 7}- 빡지는 댈엠마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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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공산주의 국가의 종교 현황

前훨에셔 공산주의자와의 대화를 위해서 그 천제 ￡건인 마르크스

주의의 「 종교비판 」 에 관해서 서숱했다. 현실적 o 로 이 더1 올로기화도l

어 있는 종교부정의 ;영 책을 극복할 수 있는 켈은 그플의 종교닙l 만

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비판。극복하는 킬임을 알았다.

공산주의자와의 「처話」를 위한 예비단계로서 마르크스 레닌 이후

의 공산당은 종교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플 살펴봉이 유익하리라

생 각펀다.

1 • 소련의 종교

소련은 종교가 뿌리 깊이 국민 생활을 지배하던 나라다.

帝政러시아 시대에서는 전형적안 政敎一致制度下에 있었다. 제정러

시 아의 많은 종교 가운데서 「 러시아正敎육」는 국가에 의하여 특권

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황제를 수반무로 하는 固致로셔 국가 기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교회가 국민 생활의 전체를 지배해서 교

회플 이탈하거냐 반종교 선전은 곧 바로 러시아에서의 생존을 박탈

당.하게 되어 있었닥- 민줍음 태어나연서 사망할빼 까지 교화와의

관련 속에서만 생활할 수 있었다-

이 민중에 깊숙혀 생활化되어 있는 종교척 천동을 우시할 수 없

었기에 소벼에트정권운 혁영 이듬해 인 1918 년 2 웰 다음파 - 강은

포고플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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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맨은 염의의 종교을 신앙할 수 있A며， 여하한 종교도

( 1)
신양하지 않을 수가 있다 」

이 포고는 제정 러시아 시대에서 正效용 이외의 종교에 대한 단

압과 박해에서 신교의 자유플 선언하는 것￡로 풀이 될 수 있 a

나， 뿌리 갚은 신앙심윤 혁명 벽두부터 말살시키기는 어려워 초심

스렵게 우신앙의 자유도 포항린다고 연급하고 있다. 동년 8 원

상기 포고의 제옥￡로 「종교적 및 반종교적 선언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J 는 것 A로 우신앙에 대한 소비에트 정권의 저의는 선

연딘 것이다. 이는 종교가 역사적A로 생환 전체릎 지배채 온

점에서 그 자체플 말잘할 수 없는 고육책￡로서의 직정적안 도전

이 행태듭 단리하여 표현된 것이라고 하겠다.

소바어l 트 정권은 1917 년 혁영 t날빌~ 0] 래 1941 년 않。소선쟁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에 걸천 만 종교운동의 파란을 경험 했마(~) 그

결과 소비에특정권은 종교블 정치적무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다협하

기플 주저하지 않았아.

1936 년에 제정 된 현행 헌법 124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점 하고

있다.

「시민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블 보장하기 위하여 소비에트 연방에

있어서의 교회는 국가로부터 붐리되며， 학교는 교회로 섣쉰 운리된

註 : ( 1) 극동운제연구소， 세계공산권총람， 1972.4.10 , P.211

(2 ) 극동운제연구소， 상게서 , κ210 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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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교적 에배블 행하는 자유 빛 만 종교적 선전의 자유는

모든 시민에 대하여 안정띈다. J

이것은 결교 직접적이고도 곡식적인 만 종교정책은 아니다· 거기에

는 신도와 교회에 대한 관용성과 준엄한이 서로 엇갈렌 복깎하고

도 변화 많은 태도에의 표명이다.

이 政效 분리의 원칙에 따라 현재 소련의 종교안은 교회의 사

회석 첼동만은 첼저히 채체플 받고， 개인적안 신앙생한이나 교회

건울 등은 국가로부터 받아서 종교 의식윤 랭하고 있다.

소련의 종교 인구는 전 인구의 20 % 정도가 신도이며， 신자 줌

에는 농민과 미숙련 노동자가 않다고 한다. 그러으로 농민의

44 % ( 여성은 63 % ) 에 해망하는 인구가 신자인 생이다· 소련

안 구의 45 % 정 도가 시 골에 살고 있는 점 에 비 추어 농촌원 풍

성￡로 신앙생한이 건채한윤 알 수 있다 J3}

소련의 종파는 「 그리 스도교 러시 아 正統派 J (正款승 ), I 그러

스도 그루지아 정츰파 J , I 가플럭 J , I 푸터파 J , I 에소마스르파」

등의 그러스도교와 「이슬람 J ， i 유태교 J ， I 불교」등이 있다.

소바에트 정권의 종교에 다l 한 박해와 수모는 음。양성적￡로 온

갖 수단을 다 동원하였지얀 마르크스， 러l 난으I I 종교부정 」이 현실

적 o 혹 실 천 불가능향을 안정 하여 종교에 대 한 연구를 국가에 서

취급하고 있다. J964 년 모스크바에 과학적 우신흔 연구소플 각

註 : (3) 극동눈제연무소， 상게서， P. 212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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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과학 아카데미에 「철학연우소 J , r 민속학 연구소」응을

설치하여 종교 연구를 하고 있다. (4)

위와갇이 신양의 자유가 안정되고 종교 연구가 환발히 진행됩에

도 불쿠하고 「종교의 자유」 그 자체에는 한계가 주렷함을 간파

할 수 없다. 1972 년 4 순젤에 노벨운학상 수깎자며 , 팽신도인

솔제 니 친이 全러시아 촌 大主敎 떼 엔 ( Le patriarcha Pimene )

어|게 보낸 서한에 대하여 첼로코프 신부가 총대주교을 대신해서

쓴 담서어|

「내가 분명히 학신하고 증영할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엄격히

동제된 정부의 조직 얀에 이상하게도 그것파는 색다른 소련 교

회라는 칩단이 존채하고 있다는 사설엮니다· 그러고 그 교회는

극히 제한련 초건하에서 유지되고 있읍니마· 앞에서 말한 바와

캘은 엄격히 통제된 정부는 우리을로 하여금 어련이들이나 어른

들에게 종교 교육윤 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니다. 이것

은 곧， 진정한 종교생환을 영위하기에 펄요한 다른 모든 것까지

도 긍지 하고 있다는 것 을 뜻협니 다. J 라고 하였다，(5)

이것무로 마루어 보아 소켠에서의 종교생활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소\lj에 르겸권이 종교 자체릎 인점하는 것이 아난 하나의

선전파 정 치적 방어로서 - 묵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註 : (4) 극동뭄제연구소， 상게서， P.212 , 참초

註 : (5) 창초장지 사， 창조， 1972.9 月융， P. 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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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東狼 ( 독일 민주공화국 ) 의 종교

소련의 종교정책에서

o 로는 매우 불가능함을

。1 0 1

살펴

마르크스-페년의 종교 부꺾이 현섣적

보았다.

종교의 부정이한 안간이 지구상에 존채하는한 그러고 인간이

역사척 존채언 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또 하나의 실려l 블 동구의

여러 나라가 설증해 준다· 특히 동독의 경우는 종교 자체에 대

한 여러가지 압박이 있 4나 본절적무로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0 년 대 말 동 。 서 독이 「 사싣삼 」 분리 펀 후 동독에 있 어 서

교회에 대한 압력은 점차 뚜렷해쳤다. 그러나 동독정권은 목사의

설교까지 검열하려고 시도하연서 동시에 루터파 교회의 정치적 지

지 플 펙득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교회의 기본적인 엽장은 수석주교」들이 탕시의 소련

군정 장관이 던 송콜로브스키 ( V.D.Sokoloγski y ) 원 수에 게 보낸

서한에서 잘 나다나 있패) 이 운서어l 따르연 기독교안쓸은 국가

의 명령이 도덕적 법 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어l 셔 그 명 령윤 짜를

의우가 있￡며 교회는 정부시책끌 지지하거나 loll 관할 권리플 주장

했는데 그 근거는 점치적인 것이 아닌 단지 도덕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교최의 엽장은 1963 년 여릎 ，교회의 자유와 봉사에

관한 1a 개 조항 g 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채확인되었다.

註 : (6) Richard 짜.Solberg.God and Calsar in Germa띠j

( New York J 961 、 ) 참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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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년 종교 센서스에 따르연 천 안쿠의 80 %에 가까운， 1 천

3 백 60 만의 동독안이 복음주의 ( 루터派 ) 교회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으로‘동독에서의 종교운제는 곧 복음주의(루터

파) 교회의 운체이다.

교회와 국가는 끊임없는 갇등을 일￡켜 왔고 공산정권을 교희을

억압하는데 여러가지 공걱을 시도했다. 국가가 교회릎 엑압하는더1

동원했던 가장 섯공적인 방법은 아마도 교회의 각총 의식에 대한

침해였을 것이다. 그것은 세려1 , 결흔 및 장려| 등등의 교회의식을

정부가 맏아서 하는 국가의식이다. 이 중 대표적안 것은 소년플

으! 헌신 ( gugend weibe ) 안데 이는 교화의 견신혀l와 유사한 것

o 로 12 rv 16 세의 소년들로 하여금 기목교 대신에 사회주의어| 헌

신케 ，하는 것이다. 이 의식을 거치지 않을 캡우 상급학교에의 진

학이 거부되거나 보다 윤리한 추1 직의 기회플 상살하게 된아.

1968 년 헌법 20 조는 교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A니 Y 모든

시 민은 종교룹 지니고 그 종교장의 으|혀l 릎 수핑한 권리가 있으며

교회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법적 규제에 맞추어 그들의 활동

을 초직하고 이행한다”는 것이닥· 이것은 1949 년 헌법에서 교

화와 국가관계에 판한 세세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단

한 조항 o 로 처리 한 것 이마.

그러나 독일 복음주의 (루터파)교회는 과거 동。서독간의 가교

로서 현존하는 全독일적 ￡칙으로서 그 존재를 분열시키고 파괴하

려는 수 없는 다압을 겪어 왔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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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l 대 한 자츄블 쟁 취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고， 현질적으로 성 취하

고 있￡니 1969 년 9 月 포츠담에서 개최된 ν 독일 민주 공화극

내 의 복음주의 교회 연갱 ’ 으l 개최로서 공식적인 결말을 보케된

것 이 다 •(7)

인간소외릎 극복하려는 공산주의가 오히려 인간소외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동독에서의 종교품제는 마랭스럽게 이 모순의 극복

역할인 f 착해자 ，로서의 펴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었다.

3 • 폴란드의 종교

2 차 대전 이전 폴란드의 로마 가폼려교도는 츄 3 천 4 백만

의 인구 중 약 2 천 3 백얀을 차지하고 있었냐. 이 밖에도 약

3 백만의 유테안(유대교)들이 있었고， 그 나머지는 풍땅 가폴릭교

의 우크라이나인， 루터파의 독일안， 러시아 정교의 백러시아인 등으|

소수 띤족이 있었다. 나치의 대량학산과 소켠에 의한 폴란드 북

부의 벙힘을 겪고 난 현채에 있어서 아들 소수 민족은 촌 3 천

2 백만 인구 좋에 1.5% 에 지나지 。]..'
i~ l::" 50 만 이하로 줄어들었

o 며 폴란드 국민으l 양도적 다수가 적어도 명목상A로는 로마 카

툴릭교를 신봉하고 있다~8}

註 :(7) Christ und Welt , 1970 , 3 月 6 日字 P. 19 참초

(8) RiohardF;.; Staar ,The Communist Regims in B: as ten

B:u ro P " 19 71 • ( 번역 판 : 동구공산권정 치흔 , 한얼눈고 , 1972 )

-23-



1945 년에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했딘 폴란드의 각료회의는 20 여년

동안 준수되어 왔댄 바티칸파 바르샤바 정부간의 政敎협정융 무효

화 한다고 선언했다. 이 협정은 폴란드내의 교회활동을 규제해 왔

던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협정을 폐기하연서 교회측이 2 차

대전 中 독일측에 우호적이 . 었우묘로해서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

장했다. 이 이후 교회의 지도층 인사들， 공렵학교에서의 교려운답

의 교수 응을 공격하는 신뭄의 캠페인￡로 시작원 만교흐l 운등이

서서허 심화되어갔다. 이는 점차 발전되어 나중에는 성직자들을

처l 포， 채판에 회부하고 교회의 보도기관을 단압하기에 이르댔다.

그 후 1950 년 4 월 교회와 공산주의정권간껴| 타협이 성럽되어

교회가 정치환동에서 손을 례고 성직자들이 정권에 반대하지 뭇하

도록 한다는데에 교희가 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챙부측은 신앙의

자윤， 공립하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실시 허가 그러고 가올릭계 신운

뜰에 대한 불간성 등을 교회에 보장해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교회에 간성할 근거블 힘법적￡로 제공해준 결과밖에 안되

었마.

1956 년 고울카 정권의 개접권에 의해 교회에 대한 탄압이 잠시

중단되었고 교회와 국가간에 새룹고 보마 자유로운 협정이 말표도|

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당시 사회의 불안이 공산주의 정권에

위협을 주고 있었기 애둠이고 그 후 공산정권이 다시 충붐한 세

력을 얻고 나자 탄압은 갖가지 형태를 띄고 재개되었다.

이 탄압은 오늘 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 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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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들이 폴란드에서 종교를 몰아내려는 의도를 충붐허 인식 J

하고 있기 얘운에 종전 이후 계속되다시퍼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플 위 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폴칸드의 가롤려윤 로마교황청파 벌정한 관계하에 있기 얘

운에 그블의 장래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아.

4 .체코슬로바키아의 종교

체코슬로바키아의 좀교사에서 불 때 로마 카폴려교도가 중심적

인 교파였다. 대체로 전인구의 75 %가량이 카흘릭신자로 추산원다.

공산정권은 체코슬로바키아 전역에 걸쳐 가툴릭계학교， 종교의식，

출판물 등을 폐지시켰다. 셔칙자뜰에 대한 탄압은 당지도자들의

전술에 짜라 간헐적￡로 완화되기도 했다.

바티칸과의 관제는 1952 년에 단절되었다. 그전에 정부는 많은

고위 1 성직자블 투옥했무나 1963 년에 와서 소련이 바티칸파의 관

계개선을 시도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공산꺾권은 푸옥된 상당수의

성 직자들을 석 방시 켰다.

그러냐 종교에 대한 기본척인 연에서의 적대적인 태도는 눈에

띨만한 변화블 보여‘주고는 있지 않다. 교회 또한 펀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시도할만한 잠채력을 찾지 못한 것무로 보

이는데 이는 교회의 모든 활동이 퓨쩌l 되고 있거 해뭄얼 것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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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루마니아의 종교

이삿에서 살펴온 공산주의국가에서와 찬이 루마니아도 종교란

펠요악으로서 일시적인 존채로서 허용-되고 있는 형편야다. 공산주

의자플이 루마니아에 대한 지배권을 갖기 전에는 종교가 루마니아

국민생환에 있어 대 단하 중요한 역환-갈 닫당하고 있었다.

1947 년， ] 948 년 두 해어l 결쳐 공산정권은 교회어| 대한 둡제

권을 장악차고， 교회의 財政 , 채산 및 교페의 장긍행정어| 대한 권

한을 ;섭수하고 말았다. 이퍼한 직접적안 동제 이외에도 간전석무

로 교회의 영향력이 갇소도l 겠금 등제하고 있다.

종교 예배.9-1 식의 캄가는 법적 o 로 긍지되지 않고 있지만， 공산주

의 청년 동맹이나 소년만깐은 대중조직듭.9.1 헬동이 종교적 해日

( 例 부찰첼-’ 크리 스마스는 定親 노통일로 되고 있다. ) 에도 예전

되어 있는 관계로 실질적인 예비l 참가는 불가능해지고 있다.

로마 교횡-점 과의 판계는 ] 948 년 7 월어! 홉前어l 체 결했던 「 정

교협꺾 」을 폐기향우로써 단결되었다.

루마니아파 최대종교는 아직까지 루마니이 正했이다. 루마니아

적 교의 신 도수는 현 채 거 의 l 천 4 백 만 에 달하고 있 다 • 로마

카흘려교노는 대략 1 백 75 만영에 이르고 있고， 기타 l 백만에

가까운 신도릎 가진 켈빈교와 25 만 가량의 루터교 및 유태교가

존새 하고 있 다 . (9) 로마 교황청 이 ] 962 년 에 말표한 바어l 쉬 하면

註 : (9) Ri야lard F. Staar , 쌍게 서 P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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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내의 14 영의 대주교 및 주교 중에 13 영이 구금되었다

고 한마. s:.. 3 년 추인 1965 년에는、 5 명의 가툴럭 주교 중이|

4 명 이 옥사랬다고 전해진다.

1965 년 헌멤 30 조는 종교의 자뉴플 보장한다고 규전 되어 있

으 나 섣 체 에 있 어 종교는 체 제 적 무로 억 압‘ 당해 오고 있다. 1968

년 12 웰 24 일이l 는 수 백영의 학생들이 크리스마스플 법전 공휴일

로 쩌p석한 것을 요구하면서 부크허1시티 市內어| 있는 대동령궁A로

시위 행진하였다. 폴온 이들은 경찰의 제지로 해산되고 말았다.

6 • 향가리 의 종교

1949 년 2 원 근로자당이 인만공화국묶 선언하고 사회주의화는

추진하변서 로마가돌럭에 대한 약간의 관용올 예외로 한다떤， 족교

가 공산주의어| 대한 성각한 위험이 펜다는 사섣읍 안식하였다.

1949 년 초어I J 만 첸티 ( J. Mi n d z tnt y ) 추기 경 이 체 포되 어 벙

최 사질에 대한 v 자백 ”이 있은 다음어l 쥬신 갱역융 선고 받았

다. 종교단압의 효시로서 공산적권이 시도한 이 사건은 종교운제

해결.9.1 커다란 ‘오산이었으나 민;센터 추기경은 순교자라는 영예을

받았기 때운이마· 종교단체달 동제파려는 시도는 향가리 공산정권

이 당변한 문제 중 가장 난깎한 눈제였다· 신부룹 비롯한 교회

의 성직자들을 우수히 박해하고 그들의 직위에서 축풍하였다. 교

회 활동에 대 한 정부측의 간성을 위하여 「 종교-운제담당국 ( Tbe

stateoffice of cburcb Attdirs ) J 을 설치하고 모든 교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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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관찰하였다.

로마 가룹릭교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측운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마. 공산꺾부에 비협조적인 성직자플야 한적한

效E로 쫓겨났으며， 송려와 수녀뜰은 수도원에셔 추방되었고 종교질

서는 붕괴되었다. 미사와 교회의 활동이 허용펜 반연에 영세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감시의 눈걸이 α} 았고 설교는 도챙되었다.

가툴릭교회의 단양과 더불어 신교파으l 교회에도 공산주의로 전 i향한

성직자와 교인이 아난 당원이 침투하여 캄시하여 왔다.

1956 년 한거운동 당시 교회세력은 공산주의으| 억양과 정권의

흥~1I기구들을 박차고 나선 최초의 세럭들 중의 하나이다. 항가리

인들은 교회에 다념 i로써 그들 가솜 속깊이 간직하고 있는 자유

에의 열망을 나타내었다. 향거운동이 진암되고 난 뉘，교회에 대

한 국가의 총제가 다시 가해졌A냐 정부의 몇 벚 새로운 종교시

책이 전개되었A며， 정권이 교첸에 대해 완전한 자뉴외 허용을 거

부하는 반연 공산정권은 교회가 국민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새봄게 인석하였다.

1957 년 6 웰 「종교운제 담당국」이 해체되었다. 같은 쾌 末

에 교회에 대한 쟁부의 보초금 지급이 채개되었￡며，n이 공산주의

자들이 주관해왔던 성직자들위 「펑화운동」은 해산되었닥. 이러한

註 : (IO) 미 국상원 법 사붐파위원 회 千1]， The Church and State Under

Communism (Washington D.C 1955 ) N 10"-' 11 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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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책을이 교회측파 공존하려는 정권의 일시적인 욕구플 나타내고

있는 반연， 국가는 교회 및 교회지도자뜰에 대해 상탕한 흥제를

계속하고 있다.

1958 년 선거 이 후 공산정권은 신 。 구교를 막흔하고 성직자블에

게 국가에 대한 충성의 서약을 하도흑- 요구하였A며， r 종교운제앙

당국」이 다시 설치되었다. 이로써 전부는 모든 교회 환동어| 대

해 다시 공공연한 풍제블 가하기 시 작했다.

19δ3 년 말에| 성직활훈어l 대한 꽁산전권의 규제가 완효1- 되는 몇

개의 갱조가 나타났다. 5 명의 주교와 I 명의 교황랭전관( aPo S一

tolic Administrator) 이 로.마의 바티 칸 회 의 어l 참석 하여 교향

의 정견을 받았다. 향거리 사켈의 대표였떤 E • 향바스 ( Endre

Hamuas ) 주교는 우신폼이라는 I 량통」위험 / 어| 대처하기 위한 향

가리내의 로마 가볼릭교회와 다른 교파의 교회사야어l 상호야해가

점 증하고 있다고 발언뤘다. (11)

1964 년 9 웰 15 알 바티칸 당국과 한가리 정권의 부다페스투에서

협정윤 체결하였마. 이는 바티칸파 공산주의간의 최초의 협꺾￡로

서 향가리 가폴릭교회는 그달의 주교릎 그플 자신이 엄멍한 수

있는 권리플 되찾게 되었다. 반면에 공산꺾권응 주교들로부터 여

전히 충성의 서약쓸 요구하고 있다. 현채 항가리의 교인수는 로

마가폴릭교가 전인구의 약 68 %, 프로테스반투가 27 rJjO, 그리 스 정

註 : ( II) ’ Hungar~an BishoPs Abroad 1 East EuroPe ~ , 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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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25%. 유대교 1.5%로 나타나 있마.

향가리에서의 공산전권과 교회와의 관계는 아직 속단을 내릴 수

는 업무나 전처1 ~~洲의 역사가 어마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희닦적

인 견혜플 버힐 수 없마. 특허 교회운제가 한 지역내에서의 운

제가 아니라 공산권밖의 서1 계와 연결되어 있을때， 그것은 결쿄

꺼질 수 없는 !자뉴핵- /I .9-1 불씨가 아닌가 생각펀다.

7 • 알바니아의 종교

역사적￡로 오랜 기간통안 터어키 지배하의 영향으로 인구의

73 %가 이슬람 교도이다. 그러 스도교는 그리스정교가 인구의 17

%, 로마 가플렉교가 10 %로 추정되고 있다.

공산정권은 그블로서도 총교를 완선히 제거한 수 업었기 해운어|

종교몽체의 땅편우호 종교둡 「댐갖化」하였다.(12) 이로 말미암아 전

인구의 73 %뜰 점츄하는 이슬람교는 각 종파멜로 분렬하고 말았

마. 따라서 종교의 「국가차」라는 마멍下에 분렬함무로써 종교탄압

이 성판적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는 비교적 소수으| 한정된 세

력 에 의해서 만 이 루어 쳤다. 정 권과- 신앙과의 략해는 1950 년 떤

법 에 공식적￡로 규꺾 되이 있었다. 즉， r종교가 적 치적 수단()로

사용되지 않는 한 종교적 관행의 자뉴는 보장된마 .J 는 것이마. 공

산주의 이온에 대한 가볼릭교의 기븐적￡로 비다협적인 태도 돼운

에 알바니아 공산캠권과 로마교황청과의 관계는 1951 년에 단철되

었고， 그 대신 「알바니아 국립 가플렉교회」가 설립되었다. 국가

가 종교릎 제조하고 교직자을초차 엄격한 통제하에 무게만 반면어l

註、: ( I찌 미국상원 뱀사분파위원회， 상게서， No. I (1964.1웰) 42...
PP_33-47 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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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안의 좀교적 신앙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 왔

었다· 이러한 관용적인 태도는 이더1 올로기적 지상명령을 완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종교플 정책의 일 r앙편°로 취급했마는 점을 반염하

는 것이다.

종교운꺼l 취급에 있어 꿇이 채택한·전숨은 종교블 미신의 일종

무로 선전항무로써 그 가치릎 절하시키고 결국은 점차로 종교적

신앙의 대상을 말살해 써리려는 갯 .0J 따.

1966 년 당대펴에서 호샤으l 연설 oj 행해진 추， 말바니아 공산정

부는 알바니아 공공생찰에 대한 영향력의 한 근원우로서 ιl 송교 탄

암운동을 캉화하였다. 여|배장소는，

, 영화관， 차고， 댄스흙， 상-점등으로 바뀌어져 갔고. ( 천 개가 넘

는 회교사원과 성당은 파괴되어 갔다 티타나 중싣부에 님11

니스푼의 시계탑옆에 서 있는 아픔다운 터카풍의 화교사원은 오

늘날에는 박올관무로 바꾸l 어 있다. ,,( 13)

1967 년에 정 부는 종교행위의 금지 와. 2169 개 사원과 교회 릎

폐쇄하고 無챔국가임을 선언댔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종교의식

( 이 슬람교 ) 은 아직 말살되지 않고 있다. (1 4)

이라한 최근의 종교탄압의 배경은 종교가 정권자체에 대한 도전

s로써 제기관 것이라기 보다는 中共의 M 운화혁명’의 영향에 의

한 자국내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이념혁명과 근대화의 한정책

적 기초작엽이 아닌가 생각한다.

註 : (13) Chr i stund 따라 t ， 1970 년 I 웰 16 일字 참조

( 14) 극동운제 연구소f 장커1 서 ~ P.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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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중공의 종교

모택동 정권은 천하통알으l 숙원을 탈성하고 1949 년 9 웰 중국

국 인먼정치 협상회의 제 I 차 건처1 회의에서 염시 헌법윤 담당할

「 중국인민협삭회의 공동캉령 」 을 채 택하고 A民民主專攻을 강화하기

위 해 1950 년부터 본격적￡로 「 인민 」 아년 자에 대한 「 淸算鎬

황」에 착수하였다. 그 해 6 원 토지개혁법을 새로 제정하고 이

뱀 에 따라 젠l堂， 짧宇， 좋院， 敎용， 풀校， 삼용E1lf4:의 소츄둥지 및

기타의 로지를 몰수함푸로써 「복건적인 잔재」를 일소한다는 영목

아래 종교도 단양하기 시 작하였마. 1952 년 말까지 계속된 우자

비한 「청산투챙」을 등해서 종교가 어떻거1 박해블 받았는가는 여

타의 공산국가의 저간의 사전에 비추어 추측할 수 있을 것이마.

그러나， 중국은 전풍적￡로 불교， 유교， 도교 등의 종교사상이 먼

줌생활에 뿌리 깊게 융해되어 그뜰의 정신생활의 지주노릇란 해왔

다는 것을 생각할 예 그 잔채의 청산이 결코 완전랬」ζ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마.

사회주의 기초작업을 일단 끝마찬 중공점권은 1954 년 9 원 20

일 「 중화안띤공화국 헌법 」 을- 제정 공포했는데 , 그 제 88 초어l ν풍

화 인민 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으l 자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15) 종교의 자유룹 명운화하고 있무나 성제적인 신교의

자츄가 허용되는 것윤 CD 자국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

독립채산제 아래서 @외국원조의 일체거부라는 3 원척아래서만 허 용

되고 있다. (16) 최근의 흥계에 의하면 중공의 종교 인구는 울교도

註 : (15) 둠화공보부， 한국의 종교， ] 9 72 • 12.P• 3 6

( 16) 훨柳]大威， 世界王固論， ( 第三回 ) , 文훨春秋， {E 本， 文훌春秋

삼 )1973 ， 3 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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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 약 I 억 이 슬람교도가 약 lOa 만， 가폴릭교도가 약 3 백 만 ,

에 탈하고 있다고 한마. (17) 그러나 실질적 안 중공인민의 종교의식

에 만한 섣려l는 찾아봉 수 없다. 다만 불교 -운적은 여러변에서

장 보·존되어 있￡나 그것은 중화사상에서 우러나온 천동운화의 과

시와 판광적인 요소로서 남아있고 성질적￡로 송려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1966 년에 얼어난 M 운화혁영 Y 우로 잔존하년 그러스도교도 연대

단암을 받고 그 생명의 뉴지는 북경위 외인 지역 주민들에 함하

여 묵시적무르 인정되고 있다. 1972 년 12 웰에 쓸어 운화혁명

이 후 처음무로 북천어l 하나밖에 없는 성당에서 지-꺾미사가 개착되

었다. 신교에서는 크리스마스 아챔에 여l 씨가 거팽되었다. 이 양

쪽에 참여한 중국언은 12 영 정도였다 (18) 8 억의 풍-국인에게 성

만철은 또 하나의 근로의 날에 쓸파하며 북경에 크리스마스가 표

연화된 징후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중공관리닫이 중공9.j

펑똥외교 성공ξL로 북경에 살고있는 2 천 여명의 외국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전동적인 망식우호 축제찰 수 있도록- 묵묵히 협조하

고 있는 것을 볼 래 줍공외교의 마변화가 앞으로의 중공정책에도

어떤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 추측찰 수 있다· 최근에 한 일본

인은 그 갱후을 중。소의 대럽에서 소련의 고립화를 뉴말하기 위

해 중공이 바티킨-에 캡근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았다.( 19)

註 : (17) 합옴통신사， 합동연깎， 1973 년판， 중공펀， 참조

(18) The Korea Times 1972 , 12.24 Christmas in peking

참조

(19) 草해]大찮， 상게 서 , 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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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을 비롯한 東歐 여러나라와 中共의 종교현실을 살펴보았다.

마르크스-레닌의 종교부정이 현실적인 정책과정에서 숱한 기복을

겪 A면서도 실질적A로 종교블 말살하지 봇한 사실은 종교라는 것

이 단순히 사회적 산울이 아닌 인간 영촌의 끊임없는 자유에의

표현이기 애 -운이 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결간이 종교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것은 그것

이 자신을흑l 권력유지에 절대적 반항세력이 되기 래운이다‘ 그들

이 종교플 현설적으로 묵인하는 것은 CD탄압으로 종교흘 지하로

-올아넣어 1샌 t날세랙을· 증대시 키는 것 보다 이을 양성화해서 그 동

정 을 쉽게 파악차고，@어용 종교안뜰로 하여긍 핑-산당에 춤셔을

다하게 하고 종교안을을 무마하여 점차로 종교블 포기하도록 하거

나 적어도 공산당에 반대하지 않도록- 회츄하며， Q)신양의 자츄플

어 느 정도 허용한4로써 션전적인 효과플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

다 • (20)

그러나， 소련과 동쿠의 뿜리갚은 신망심과 안정한 츄럽.9-1 자츄국

가의 역향으로 종교는 계속적으로 살아 냥을 것이고， 언챈가는

「종교의 자유」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註 : (20) 공산권뭄제 연쿠소， 북한총합， 1968.6. P.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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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북한위 종교

이제 필자늠 종교인외 남북대화뜰 논하기전에 대화의 대상인 북

한의 종교 현실쓸 살펴 보고자 한다， 욱한 지역은 전봉적무로

종교의식이 강하며 불교의 유명한 사찰들이 많이 있었우며，그러스

도교는 한국의 「예루살렘」 이라는 불e-I 우는 평양쓸 중심유로 최초

의 선교지며 교회가 많은 곳이다.

그러나，오늘날 북한 어디에서도 교회는 찾아 올 수 없느며，

사찰에는 숭려들 볼 수 없다고 한닥· 공산주의가 송교둘 쑤정하

는 교러들 가지고 있읍응 이미 앞에서 기술하였다· 그러나 그것

이 현실적우로는 매우 4불가능하며 소련을 바옷한 동구〔핑歐)와

중공은 종교가 남아 있어 묵인되고 실제로 신도들은 총교 촬옹쓸

하고는 있느나 , 4추한 ~I 경우는 매 우 여l 외걱이 다.

평양 거러 어디에도 교회의 표λ| 는 찾아 볼 수 없고， 북한

지역 어t:!에도 성직자는 없다고 한다. 지러적인 초건우로 주변

국가의 영향쓸 받쓸 수 없는 데다가 국도 운단위 닙l 극유록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늪 철저허 말살하였다.

이 제 그 과정 씀 살펴2i!...At.

I . 북한의 총교 말살 정 책

일처|의 단말마적인 마수카 촉선 국톡들 뱅참기지화 하면서 종

교에 대 한 단양도 글을 ~I 달 였다. ~뿌t±훌拜으l 강요와 총교 단체

의 통합에 의한 어용화는 곧 총교 생활 자처l 에 대한 위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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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수 없었다·

그러나 역사의 심판에 의한 민족 해방과 덕불어 한국의 종교

는 회생하였다. 침체되고 단암받던 종교 활동은 재개되었고， .£.
「

립 정부의 수립을 위한 노력에 종교인들도 그 일익을 맡아 나섰

고， 자체의 선교 활동도 맹렬히 시작되었다.

그러나 남과 북이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에 의해 r 38 。선」 이

그어지자 새로운 HJ 극을 잉태하기 시작하였다. 남한의 겸우와는

달러 소련군의 진주 자체가 묵한의 종교인들어l 게는 커다란 시렌이

아닐 수 없었다. 소련 군정온 곧，바로 북한 전역쓸 그플의 위

성국가로 민드는데 그 목표가 있었기 때운。|다. 이 겁에서 송교

와 공산주의의 대결은 숙명적안 싸웅일 수 밖에 없었닥· 소련

軍政이 김 일성이라는 괴로| 정권을 세우는데 그 목적。| 있었던

바，그것은 필연적유로 자체의 숙청과 민족 세력 타도에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닥. °1 싹웅읍 송교인의 가슴에 불을 질라 그들로

하여금 반공 전선의 일선에 나서게 하였던 젓이다· 곧 종교인은

반공 세력무로 둥장한 젓이다.

1946 년 2 月 8 日에 발속한 소위「북조선 인민위원회」는 발좀

영개월도 뭇되늠 3 月 5 日 소우I I로지개혁 법령」을 발표하여 북한

전역을· 사회주의化의 기초. 작업에 착수 하였다. 이 법에 따라

성 당 • 사원 등을 H] 옷한 종교 재단 소유포지는 쏠수되 고 종교에

(I)
대한 탄압은 볼격화 되기 시착하였다.

註 : (I) 공산권문제연쿠소 • 북한총람 • 1968. P.454 참조

,
。녕



그것응 직접적인 신앙 생휠에 대한 탄압은 아니었￡나 그 기초

을 뿌려 뽑기 위한 선초 작업이었다. 그 푸 3 月 23 日에 발

표한 「검 앨성 2) 개 政網」 에서는 총교의 자유들 보장한다고 하

였￡나 갚질적인 탄압의 마수는 고L 호| 내에 까지 침투하였다.

1946 년 3 처에 있었 덤 평 양 「똘台 l딱 敎용 난동사건」 은 김 영

성 집단이 종고L 인에 대해 얼마만큼 승요감늘 가지고 있있늠가을

단적으후 보여 주늠 깃이벼 그후의 종교 말살의 광태플 예션할

(2) 。
r 있는 것이 었다 • 전주교의 경 T어l 있억서 의 그들의 탄압이

억 덕 랬는가들 잡간 살퍼 보자.

r 1949 년 5 月어l 땀、源의 사우어l 후 주교 이하 59 영의 산부.

수사 , 수녀 와 평 양 고L쿠의 洪電浩주-고L 이 하 5 명의 신부·늪/ 삼。}

가두는 한판 수도원 • 신학교 • 성당 • 명원능쓸 쓸수하여 그들의 기

관 o 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延吉고L쿠의 유셀바λl 요

신부는 해방을 맞덩 그 해에 총살되있고， 이듬해 5 月에는 부

러l 헤후 白 주교 이하 39 명의 신부 , 수사， 수녀들이 잡혀 갚히커l

되었다. 그러고 1949 년 12 月에는 펌양 교구의 朴휠玉 신부

이 하 7 명의 신부·들 깎아 71-둔 νI 3 선여 명의 교우들 가지고 있

딛i 펑양 시 내에는 선혀 신부가 없게 되고 다안 類南浦 , 安州 4

義州.馬山.陣l뻐 .1 淸律.뚫|陽，乎康어l 맘 각각 한국인 신부 한명씩

냥아 있게 댔다. 북-한에서의 전주교 박해는 1950 년에 접억들

註: (2) 崔t石， 북한에서의 신앙생 활， 북한. 1 97 2. 7 져융 I 8 月

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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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서 더욱 심하여져서 그해 5A 에는 평양 西浦里에 있띤 뿔f표

용 修女院이 불수 되 억 臨뺑의 누이 동생 이 덤 張修女둥이 굶억

죽고. 6 져 24 日에는 북한에 냥아있덤 趙仁흩l 이하 J J 명의 한

떠)
인 산부조차 모두 장혀서 목숭을 잃게 되었다. J

이것는 비단 천주교에 한한 것맙은 아너다 新敎에 대한 탄압

도 이에 Il J 견할만하고 불교， 전도교， 기타

(4)
극심하였읍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종교에

다수의

대한 만압도

종교인은 월남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에서의 송교 생활이란 곧 죽음의

행 렬 과 갇은 것 이 기 때 문이 다 •

1950 년 품한은， 남칩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지나간 남한 선역

에 있어서외 「교회」 벚 종교인에 대한 박해와 탄압응 그들의

(5)
종교 말살어 l 대한 태도들 여실히 나타냈다.

1953 년 휴전이 성립되면서부터 김 멸성 정권은 그들의 체제플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당내부의 숙청은 물론 「북조선 혁명 기지

노선화의 재확인에 따라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주의 건설화」

작업에 뜰어갔다. 이에 따라 필연적우록 종교에 대딴 탄압도 극

심하여졌다. 그들이 취한 첫째 조치는 6.25 동단에 파괴된 종

註: (3) 高大민속운화연쿠소， 문화사 대계 W. (종교· 철학사j

pp. 561""562.

(4) 최 광석 , 상게논운 침-죠，

崔東뺀. 북한에 있어서의 천도교 운동，신인간 U 융침조

(5) 최 광석 , 상게논문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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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시설의 북쿠들 허가해 추지 않을 뿐맘 아니라 기존 종교 시

설을윤 타목적￡후 점용하였다. 그을윤 대파펀 종교 시설들응 완

전히 철거 해 벼렸고 수려하여 E.I-목척￡혹 점용할 수 있는 것윤

종교 시 설의 표λ| 가 나지 않도록 개 축하여 탁아소 • 육아소 • 유치원·

창고둥무혹 사용하였다. 둘째 조치는 점쟁 복·쿠 사업에 주민을

강제 동원 하연서 북한 동￡들에 대한 시간척 여유와 마씀의 여

유플 갖지 붓하도록 하늠 「세 뉘교육」 의 강화이 다. 동λ| 어i 공산

당원들혹 하여금 대대척인 반종교운흥플 점재 하도록 하여 조곰이

라도 종교적인 썩채가 있는 운동슬 하는 사람이 있 o 띤 공개t!-I 에

박해들 가하였다. 1955 년 소우1 r·노동당 당앙위원회 전원회의」 에

서 「당원들의 계급고L 양능 강화함에 대하여」 라는 의제달 톡흔하면

서 세뇌교육 강화책쓸 강쿠 하였다. 이애는 「국내파」잔당의 완

전 소당에도 목적이 있었지만 북한 국민 전체에 대한 「공산주의

적 인간」늘 만도는 더l 에도 혈안이 되었다.

김 일성의 우상화 기초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반동세

력」 제거의 「뿌央옮 集If'錯향」가 lν57 년부터 1960 년대 까지

진행되었다. 58 년 ;12 쳐 2 日 이듭바 r집중.AI 도의 원칙과 방법

빚 요령에 대한 강습」이 평양에서 7 컸여명이 모인 가운데 실시

되었닥· 그들의 교육 내용응 북한 주민을 3 계층 즉， 핵심세력，

좋간층 반 혁명분자혹 T붐하여 그 기본 목표플 소위 「반 혁명 요

소의 악영향이 핵심세력여나 중간층어1 IJ I 치지 뭇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이 반 혁명켜 요소의 범주에 넣윤것윤 (l) 월남자

--39-



가좀 벚 선 λl 치안대월과 그 가녹 녕) 과거 종교인. 지주， 기업가，

상인 벚’ 그 가족 @ 구l 한 ￡후와 그 가좀 ® 8 ·15 해방선의

관직자와 그 가족 (5) 군대 출옥자와 그 가츄 ® 형 〔升U) 복역

자 및 그 가좀이다. 여기서 종교인과 그 가속에 대한 처러 기

춘을 보면 법행 즉 「사회주의 학멍」 에 있억서의 ‘합業이나 반향

따위가 없무연 감λ| 하는 정도후서 취급하도록 지 λl 플 내렸지만 법

행이 란 갖다 불이 연 되는 것이기 때운어| 다시 한벤 욕-된 재시 ~
p a

말아야 한다. 그러고 이들에 대해서는 요직에 응용될 수 없도록

인사 행깃1 에서 읽혀 누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l난약 성운이 적대

계급에 속하늠 자는 사소한 운저l 라도 생기멸 극형어l 처하라고 지

λ| 했다. 당시 북한 주인의 3 운의 I 어| 해당하늠 3 백 50 만명 정도

가 반항요소플 지닌 소우| 「불순운자」 라고 규정 되었고 :27;; ;금허

대 다수가 각종 종교의 영향을 맡은 것우후 인정 도l 있다. 이로

록 흑심 한 송교인의 단입-과 감시에도 불구하고 종교안늘의 신앙

(6)
생활음 계속도l 았고 만향 운동도 표면화 되었다.

이 에 따라 1959 년 조선 노동당 출관사에서 말간한 반 좋교운동의

AI 침서 「우리는 왜 종교플 반대 하여야 하는71-J 라는 책자는 「종

교는 과학과 진보의 적이벼 우려 인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을 위한 자각적이고 의식적인 투쟁을 방해하는 릎 장。H -불」 이라고

하여 「우러들 속에 남아 있는 비과학척인 종교 미신에 대한 잔

註: (6) 공산권운제연쿠소， 상게서 , pp. 437 ·""'·459 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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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둡 뿌러채 좁아 바려야 한다」 고 가혹치고 있다. f:조선노동당

음 이러한 종교나 마신과는 철두철미하게 비타협척」 이라고 그들의

기본 정책능 고 i썩하고 있다. 이 책자 결롱걷·분에서 「북반부어l

아직 남아서 책동하고 있는 일부 악질 종교인들이 종고L의 간판 1닐

에 만혁영적 행위뜰 촉작하역 송교적 사상을 우리들속에 부식시커

려는 지도들 철저히 붙쇄해야 한다」 라고 하여 적대적 행위들 강

요하고 있무나. f그러나 오는 종교인들늘 악;실 종교인과 동일시

하고 모두 반혁명 운자라고 속단하는 것는 옳지 않다」고 하여

일쓸적우후 적우혹 돌리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경고하고 있다. oj

는 종교들 용납해서가 아니 라 숫직무혹 많는 송교인들능 진부- 적

우후 돌런다고 할것 같우면 그들의 「혁명」 내지 「동일 전선

전숨」어| 커다딴 지장늘 초.래한￡노 「당을 따듀고 우러 사회주의

건설늘 지지하늠 종교인들응 꾼순히 계월· 고L 양하벽 집차 사눌어l

대한 옳윤 인식능 가지고 종고L쓸 스스로 이러도록- 방조해 주어야

한다」 는 최유공작쓸 잊지 않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록 그플이 종교에 대해서 첩저한 탄압느후 일관해 온젓는

김 띨 성 집 단이 여 탁의 공산주의작와 다듭 스탁런 주의 켜 공산주의

자라늠 사정이외에도 CD 8.15 해땅 이전에 북만 지역에 좋교격 영

향력이 매우 강하였고←， 공산당 집권 초기에 송교인들의 반공투쟁

이 치열했기 때눈이 역. 잉 많는 종교안들이 8. 15 이훈 또는 6.

25 동란λl 웰납하였는데 그을위 7J-속 진.AI 친척들이 다수 북한어l

잔류하는 조건하어l 셔 「방첩」 의 필요상 불71-피 했덤 점과 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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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우상화의 유일 톡제체제출 쿠축하는데 절대척￡혹 펄요했기

때뭄이다.

2 • 북한의 종교 단체

북한에 실질적인 내용과 하부쿠조를 가진 종고L담체가 있느냐

하는데는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검 얼성 정권윤

1972 년 12 月 27 日， 지난 1948 년 9 月 8 日에 제정된 그들의 구헌

법을 전면 폐지하고. r조선민주주의 인띤공화국 헌법」 이라는 새

혹운 이릎의 헌법을 채정 채텍하였다. 동 헌법 제 54 조는 「공

띤응 신앙의 자유와 반 종교 선점의 자유을 가진다」 고 규정하여

마치 종교의 자유가 있는양 선전하고 있고 도한 제 53 조에는

「공빈응 언흔. 출판. 집회 , 결사 ,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

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죠건쓸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윤 위에서 말한바와 강이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민주주의적안 제도가 존재한다는 허식에 불과한 것 임을

실제 「조선노동당」이외에 정당 사회단체가 하부쿠조는 없는 상부

쿠조혹서 노동당의 꼭두각시 노훗을 하고 있읍에서 알 수 있다.

북한에 그 명칭에. 쏟재하는 종교단체는 「북조선 기독교 연맹」

「조선 불교도연맹」 이 있￡여 • 종교단체의 정당인 「천도교 청우당」

이 ‘ 있다.

<북조선 거독교 연맹>:

밖에 종교인이나 하부쇼직윤

현 副=r:席、 강양욱이가 위원장이며 , 그

밟혀지 AI 않고 없다→ 강 양웅을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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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출생무록 1923 년 3 月 펑양 신학교들 졸엽하고 1945 년

II 월 북조선 민주당 상무위월을 역입한자후 김 일성의 외조쑤이

다 • 그는 46 년 II 월 에 북죠선 기 독교 연 맹 위 원 장을 역 임 한

후， 지금까지 그 직위들 계속하고 있다. 1972 년 9 月 I 日 한국

적입자 수행기자와의 대화에서 姜응 「교회는 시골에냐 있는지 모

르겠다」 고 했유녀 , 기독교 동맹위원장인 그71- 맹원수도 모르고

있었다. 이는 동 단체가 유명우실한 선전 단체임을 증언하는 것

이라고 하겠다.

<조선 불교도 동맹 >: 1945 년 1'2웰 26 일어l 설립된 이 단체는 위원칭떼

安淑用이다. 그의 이름만쓸 알 수 있지 그 밖에 것슨 전혀 알

수카 없고 발표된 바가 없다.

이상의 두 단체에서 말간되는 억떤 간행환도 보이지 앞고 있무

며 동단체들이 억떤 행사늘 주관하고 있는가도 전혀 미지의 사실

이다. 아마 북한의 김 영성정권운 대냥선검과 「핑화」 와 「민주」

들 내세우는 위장 진술의 하나혹 동단체의 이픔맘늘 유지시키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전도교 청우당> : 1946 년 2 져 8 日 김 달현둥의 주도하에 천

도교도들을 중심￡로 북조선 천도교 청우당쓸 표직했다i 동당응

50 년 「남조선 전도교 청우당」 과 합당하연셔 부터 ι「정도교 청

우당」이라는 당영느후 개칭하였다. 이 천도교 청우당응 조선노동

당 i 조선민주당과 더불억 북한의 3 대 갱당이라 불t!-J워지고J 있부나

촉선 민주당파 같이 조선 노동당의 정책을 ~1 지 성명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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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아우런 독자적인 활동늘 뭇하고 있다.

초기에는 지 방조직쓸 가지고 없었 o 나 6.25 옹란푸에 하부조직읍

사실상 없어지고 다만 도 단위도 약간의 당원늘 가지고 있었우나，

이것마저 1960 년에는 완점히 없억지고 말았다. 그러고 청우당

당수인 김달현 엘파늠 북한 정권의 전쟁풍 패주했쓸 당시 치안대

자위대등쓸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했우며 많을 공산당원과 그 동조

자들 살해 댔다는 구실로 58 년 9 月늘 전후하여 김 날현， 김

명제등 청우당 지도굉·의 주요인울과 지방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

덤 청우당 당원들-쓸 모조리 검거하였다. 그러고 이들응 북한 내

(7)
우성에서 비빌려에 처형했다고 한다." 195 '1'년에 현 위원장 박

신덕을 당수에 앉게하고 부·위원장에 이 참도 김 용후， 조직부장에

권 영누등이 상꾸-구조출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박 신덕 이외에

는 종래의 상임우l 띤 영단에도 없덤 자들이다. 본시 청우당의 조

직 이연어 l 는 소련군청에서 농촌지방 농민블과 천도교도들늠 도성

이용하기 위한 것이 본심이었덤안큼 조직 이후의 급속한 와해는

억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3 • 북한종교의 전망

앞에서 북한 정권의 종교천책늘 살펴 갔다. 그것응 한마r::.j 후

우자닙l 하고 철저한 종교말잘의 정책이었다. 그들의 종교 탄압응

훌主: (7) 공산권문제연구소. 상게서 • pp. 163 "OJ 165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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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후 부터의 위협」이라는 위장아래 국민을 조직화시키기 위한

작업인 동시에 , 김 일성 일인독재 체제를 쿠축하기 위한 필연적안

결과일 것이다. 이에짜라 북한 주민의 사고방식윤 우수한 「세놔」

를 받아 전혀 이질적인 소위 「공산주의적 인간」우후 개조 되었

거나 개조도l 억가고 있음이 사실일 것이다. 북한 사회쿠조의 특성

는 여타 공산주의 국가보다 강한 폐쇄성과 선제성을 그 특정우록

하며. 개인의 이익쓸 표명할 수 있늠 기회와 언흔의 자유가 보

장되지 않고 결사의 자유 또한 전혀 현실적우혹 불가능한 것이다!

김 일성 영당을응 이더l 올혹기 년에서도 공산주의보다 김 일성 개

인의 「유일사상」무혹 무장할 것늘 요쿠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오든 사고와 행동이 김 일성과 그의 핵심 서l 럭들의 연동과 영갱

느후 획 영화 되억 져 있다. 또한 그들의 교육제도는 「공산주의적

인간 형생날 양성하는데 옥척늘 두고 있느나， 그 공산주의적 안

간이라는 표준이 바혹 김 일섣인 것이다. 뷰한의 각급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응 김 일성과 노동당에 이용가치뜰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과 지 식늘 소유한 「공산주의 적 인간」 릎 양성하늠

(8)
데에 필요한 것 안 추l급하고 있다 •

註: (8) 공산권운제연쿠소 , 상게 서 pp. 574 rv 애2 침·촉

£.동신문.69 년 4 월 28 앨 「청소년 교육일꾼들의 임무에

대하여」 김 일성 엽설문 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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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년대에 들억와서 소위 「혁명겼동 교양」 이라는 김 일성

쑤상화흘 주된 내용무혹 하는 세뇌교육이 강력허 점개되었다.

r'혁영 접통 교양」의 기본내용윤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난관

극복성，원칙성，지도부에 대한 우조건 복종성，동지 우애심」둥인바

이것응 )930 년대의 소위 김 영성의 향일 유격 전투흩 본말무라

는 것이다. 정치 제영주의에 의한 이러한 주민의 칩중켜인 사상

교육에도 불쿠하고. 1970 년 4 져부터 r 51 계층운츄」 사업우록 주

민플의 성분을 구운하여 철저한 강시와 당의 조직속에·묶어가고

있읍이 현실이다.

이러한 김 일성쓸 위한 「走狗」 를 만들억 가늠 조직 안에서

과연 「인간은 신앙 생환을 할 수 있쓸 것인가 ?J 하늠 의문을

제기하지 않쓸 수 없다.

그러나 ) 946 년의 종교탄압에서부·터 최근까지 나타난 여러 종교

(9)
적인 사건들을 볼때 그렇게 쉽게 신앙 생환이 말살될 수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운 마치 소련의 교육인민 위원이연

루나차르스키가 말했듯이 「종교는 뭇 같운 것이억서 세게치연 철

수록 더욱 갚숙히 나무를 파고 는다」는 말과 같운 것이다.

註.: (9) 회 광석 .,; 상게논운 , 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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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최근 전개되는 「동서 화해」 의 다극화 AI 대에 따른 「자

(J 0)
유화」의 불결이 북한 정켠의 강력한 억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마세하게 스며도는 것풀 막쓸 수는 없쓸 것이다.

70 년대부터 거세게 붙어오는 동서 화해라는 다극화시대의 죠류는

북한을 더 이상 고럽 시킬 수 없는 것이며 • ξ요한 소련을 III 옷

한 동쿠의 종교 정책이 북한 자체에 억떤 영향을 口!치지 。J...k..
,.,. eo

수 없우리라는 것도 확살하다. 그러고， 남북간의 대화가 진점됨

에 따라 남북의 껴판적안 우열의 비교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응

공엽화에혹의 경쟁이 될 것윤 자명한 엘이다. 이에따라 「경제

관러의 민주화가 이루억지역 경치I$.I 인주화는 정치의 민주화을 촉

(II)
쿠하게 휠 것」 이라는 사실늘 지적하지 않쓸 수 없다. 이러한

견해는 불흔 낙관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정치·사회적 쿠조가 /변동

할 것이라는데 기초들 두고 있다. 이러한 낙관옵쉴 겼치l 하지 않

며라도 계속되는 사회적 압박과 경제적 곤풍에서 북한 주민들윤

생의 우상을 다시 느끼고 보다 릎 힘과 영원한 생명어l 의지하려

늠 마음늘 스;껴 과거의 종교생활늘 그들 가슴 속 깊이에서 갈망

註: (l 0) 최 광석 •

OJ) 前 完 植 ,
첨-죠.

상게논운. 침조

북한사회 법동의 전양 • 정 경연쿠 72. 9 져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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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하게 되러라는 예축늘 쉽게 할 수 있늘 젓이다. 울흔 북한

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 되러라는 성급한 판단윤 금울이나， 종교

가 영원히 쏟재할 수 없쓸 것이라는 것 또한 오류플 범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형식척인 종교 단체가 촌재하고 있기 때문

에 남북 종교인의 대화가 가능해 진다연 북한에 있억서의 실제

종교 생활에 억떤 영향과 충걱플 주게 되러라는 것도 loll 관적인

것 만은 아냐다.

註 : (J 2) 최 광석 • 상게 논운 , 침·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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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남북 종교안의 대화

서폰의 문제 제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 세계의 종교

인과 대화를 갖기 위한 준비 각엽으로 마르크스의 종교부정에 대

한 고찰과 현재 공산국가에서는 좀교를 어떻게 다루고 있무며，

특히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의 종교단압이 어떠한가플 살펴 보았다.

이러한 本鎬의 전개는 북한의 현실이 「종교얀의 대화」에 매우

부정적얀 것임을 감지힐- 때， 더 이상 논리플 전개할 수 없는 벽

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 나， 북한의 ‘ 종교전망에 서 기 대 했던 낙관론에 따라 다소의 u]

약이 있지만 평소 필자가 생각하던 것들을 바탕으로 「남북 종교

인의 대화 가능성 J r 대화의 내용 J r 대화의 추진세력 」등의 문

제에 대해 서솔하고자 한다. 이것은 구체적인 이떤 사례연구

、‘ •---(Case Study) 보다 미개척 분이좌-I대한 하나의 참고로 기여하는

데 만족하고자 힐· 따픔이다•

.‘----
1 • 대화의 가능성

마 ·소 양극채저|의 냉전시대가 국가 이익이라는 문제에 부딪치

연서 「다극화시대」에로 전환하고 있다. 한반도블 둘러싸고 있는

4 꿇 (미국， 소련， 중공， 일본) 이 한결 같야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

을 제거시키려 노력하고， 실저l 로 그런 압력이 현실적￡로 나다나고

있다.

ι-49-



역사의 대전환을 의마하는 70 년대에 들어와 한반도의 남과 북

은 세계적 조류와 국내사정의 압박으로 「통일의지」의 새로운 표

현안 「 남북공동성명 」 을 낳게 되었다. 7 .4 • 남북공동성 명이 쌍방

의 국내정치적 효과플 배저|하더라도 그것은 분단국가의 통일노력이

펼연적￡로 과거의 일반적 폼일전술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확

실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27 년간의 분단￡로 야기된 전쟁재발의 위험을 졸이고 선의의

경쟁에 의하여 상호 복지국가에로 향하자는 노력은 민족 자주 역

량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공등성영」이후 「남북조절위원회」와 「적십자회담」

이 본 궤도에 오르지 뭇하고 있음은 시일의 천박함도 있 S나 본

질적으로 북한 당국이 정치우선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임을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와는

달리 사실상 두개의 국가로서의 인정윤 원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성급하지 않쓸 수 없다.

정치적인 몇가지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쓸때 북한 정권은

「공동성명」을 도 하나의 위장 평화전솔로 失딸시킬 가능성이 농

후함은 저간의 사정이 말해주고 있다.

이토록 어려운 남과 북의 대화에 있어서 「안도주의 정신에 업

각한 적십자 회담」 자체가 달렘마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인간 의식의 문저|인 「종교인의 대화」가 거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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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이나 대화가 꾸준한 인내릎 요구한다

는 점과 인류 사회의 비인간화플 추방하려는 세계적 추세가 70

년대말에는 공산세계에도 거센 바람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추측힐-

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가능성은 배 저|힐- 수 없다.

1972 년 II 웰 4 일 평양에서 합의 본「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사이의 경제， 문화적 몇

사회적 교츄와 힘을 함쳐 같이 사엽하는 등의 운제플 합의 결정

하며 그 실행을 보장한다」라고 하였다.

이 조항의 사회적 교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꽉싣한 엔칠을

주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의 남북대화는 「조젤위원회 」 플 동해서

만 가능하다는 정부의적 저13 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고 하겠다. 물흔 「조절위원회」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쌍방의

성뛰 있는 노력으후 운안 자체에 대한 개념 규정에 합의플 보아

야 할 것이다.

필자의 소박한 지금의 견해로는 사회적 교뷰 속에 「종교안의

대화」도 ￡함펼 수 있는 것이략고 본다. 북한의 유명 무실한

종교단체가 상존하고 있음도 그을의 선전적 구실이외에 어떤 대화

의 요구에 응할 하나의 준비가 아닌가 본다.

공산주의가 「인간의 낙원 」이라고 선전하는 그뜰에게 있어서 더

군닥나 헌법에까지 명시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플 인정해서라도

종교인의 대화를 요구할때 거철힐 아우런 영분을 말견할 수 없을

것이다.

-51-



-.-

종교가 무엇인가플 알고 敎象的언 입장에서 거부하는 그들이기에

북한 공산주의자 스스로 먼저 「대화」플 제기할 까닭은 없다고

본다.

우리흑에서 먼저 종교인의 대화를 시도하고 제기해야 한다는 펼

연성도 이에 기 언하는 것이다.

「남북 종교인의 대화」블 제기하기 워하여 펼자는 먼저 두가지

여건을· 조성해야 하리라 본다.

그 첫 째는 1972 년 7 원 15 일 KAL 빌 딩 에 서 교계 지 도자플 중심

부로 「 쳐北宣敎세마나 」 가 앨런 것과 갇이 국내 에서의 여온 형성

이다. 그것은 북한에 선교플 요구하는 직정적인 측면과 「종교와

공산주의자간의 대화」릎 마련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남북동일」이라는 민족비원의 문제릎 해결함에 있억 그 단계적

얀 노력이 대화와 교류플 동한 것이라고 볼째 다방면에 걸친 국

민적 여온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종교인의 대화는 종교단체의 자체적 노력과 더불어 국민적

지지 형성이 가장 바람직하기 폐운에 정부의 정책적인 연구와 홍

보활동도 커다란 도움이 펼 수 있쓸 것이다. 물폰 공산주의자외-

의 대화라는 점에서 국민적 의사 동일이 펼요하기에 그 총화적인

표현이 정책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대화의 요구 - 동일염원 - 의 압력을 효율적무로 여

롱화하기 위해서는 매스 •.콤의 특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가 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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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 한다. 현재 종교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이 L
까，A τ: 매스·콤의 사

명도 이점에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 들어야 하려략 생각된다.

둘째는 이러한 국내적인 여론 형성과 더불어 국제적인 여론쓸

환기시키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중럽국에 대한 외교플 강화하고 일본과 마국 등지

에 적극적인 「인반외교」의 추파블 던지고 있는 점윤 감안힐- 때

서구 사회의 뿌리 깊은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호소하여 우리의 업

바로 인식시키고 도움갚 요구할때 국저|적인 지지와 압력은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소개와 「인민외교」의 본질을

파헤쳐 국제사회에 적극적언 흉보활풍이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교회협의회등 新款의 세체적인 기구들과 로마 교향청의

「동방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콘을 배경으로 북한 당국에 문제 제기의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대화」의 줍발 시기는 보다 당겨집 수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자 훈은 공산세계의 종교인과 우리의 종교안이 민-나기까

지는 여러가지 장애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송교인이

풍일을 향한 노력이 r 거도 j 만무로서가 아닌 현실적인 참여라는

역사적 소명감에서 출발한다연 기펼코 「혐話」는 성취되리라고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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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화의 내용

공산주의자와 종교인이 민-날때 무엇을 논의해야 힐· 것인가는

만난다는 사실민·큼이나 어려운 문제다. 유물론에 엽각한 「학명의

낙원 」민·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인간 영흔의

구제블 궁극적 이상으로 하는 송교인과의 대화란 거의 불가능 힐-

지도 모른다.

그러나 증교가 「챔」의 문제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때 종교의 또 다른 속성에서 대화의 공동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펀자는 남과 북의 대화에서의 공풍점을 처l 시하기 전에 외국의

예플 살펴 보고자 한다. 1965 년 4 월 독일의 장즈부르그에서 카

툴릭조직인 ·파울죠 게젤 사표투·가 주최한 ·현대의 마르크스

주의자와 기독교도” 라는 주제로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 에 참석 했 던 프랑스의 공산주의 자 로저 가료디 ( Roger

Garaudy ) 는 그 때 토론쓸 바탕으로 「 파문에서 대화 J. (흡IJ題，

한 마르크스주의자가 본 협의회의 결온) 이라는 책을 썼다.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만남에 의한 대화을 방해하는 세력뜰이

있지만 기독교로 하여금 공산주의자와 함께 토론하고 인간의

그

많이

미래

플 준비하여 대파와 유대의 운저l 릎 대담하게 펼치는 방향으로 가

게 하려는 전반적인 움직임을 이젠 돌이켠 수 없을 것이략 보고，

다음과 갇이 쓰고 있다.

« r 이러한 대화는 얘기하는 쌍방이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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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 한다. 참다운 대화를 하기 위해선，역사적인 것， 임시

적인 것을 넘어 기독교도와 마르크스주의자 양쪽이 각기 사상의

본질 부분， 어떠한 타협의 대상으로 상을 수 없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 다 J •

즉 종교(그리스도교)에 있어서의 인간화와 세속화의 문제가 공

산주의에 있어서의 인간관과 미래관의 문제 사이에 대화가 가능

하다는 것이다. 가르디는 마르크스주의적 인간주의는 인간이 인간

이기 때운에 계속 던져 질 인 간의 생사문제， 인간이 어디서 외-서

어디로 가는가，인간의 사상과 영흠이 본질적으로 찾는 물음에 대

암해야 하는 과제는 종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럼게 제

안하고 있다. 또 가르머는 그리스도교와 공산주의의 공동 투쟁의

전망을 낙관도 비관도 이·닌 열려진 현실주의로 내다 보고 있는

그는 쌍방이 각각 자기의 확신 중의 기본적인 것을 자각 한다면

어떤이는 신에의 신앙속에，어떤이는 인간적 직무에의 신앙속에 총

체적인 인간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창조적 정력을 최대한￡로

발휘할 수 있는 공통의지흘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의 이 러한 낙관적 견해는 • r 충분한 공산주의자 J • 가 되지 못‘

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받고 있으나， 대화의 공동점을 발견해

보려는 우리의 시도에 좋은 암시가 이-닐 수 없다.

1967 년에 西南독일방송은 체코의 마르크스주의 윤리학자 밀란

마코베크 (Milan Machovec) 와 ·베르련의 헤 르표특 골바쳐 (Hermu t

Go!!wi tzer ) 의 화談을 방송했다. 사회자는 그리스도교와 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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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쩍 무신론이 내엘의 파투너 즉，단순한 공존자가 아닌 서로 협

력하는 동학자(同후老)가 될 수 있겠느냐고 불은데 대해 마코베

크는 다음과 같이 말댔다.

첫째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듭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한다는 것

은 진리탐구， 행복-추구， 인간 삶의 의 uj 플 찾는데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일중의 하나다.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여는 것쓸 하나의 전

략이라고 오해하는 사람플도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세계판이 매우 반약하다는 것윤 우리는 알고 있다. 대화는 도

단순히 로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情意的 영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뜰-과- 민-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석무로 말하

면 형제플 만-난다는 것이다.

둘째로 대화는 인간 성숙의 헝태로서 펠수적인 것이다. 그리스

도교인이든 마르크스주의자든 플교도둔 대화속에 살때 성숙해칠 수

있고， 또 성숙한 사럼-우로서 사는 것이다. 또 현실문제로서 우리

는 이 지구상에 마르크스주의자들 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그리고 나로서는 무신폰과 마르크스주의자의 실존의 운제가

이 대화와 관련 되어 있다고 본다.

세째로 이 대화만이 평화적인 공존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

두고 싶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인간성에 알맞는 방법이다- 혁명을 수행한지

20 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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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적 요인으로만 해석 힐- 수가 없게 랬고， 도먹 , 설존， 인생의 궁

극적 의미의 문제들에 대해 관섬을 가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운제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오랜 전통과 다양한 해담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끝 o 혹 마르크스주의의 근원

을 찾아 내려고 한닥면，역시 유대의 예언자들에게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래에 대한 개방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연자

뜰과 예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동구의 공산권과 북한의 공산주의는 그 성격과 구조상 판이하게

다르기 때운에 북한에서의 종교가 부정되고 있다는 것과는 달리

체코는 종교의식이 쓴재하고 있다. 01 점에 염두플 두고 마크베크

의 말을 생각혈· 때 우리의 대화에서의 논의와는 엄청난 차이플

말견할 수 있A냐 북한의 멜안 독·저| 채지l 가 김일성 갖E後변동윤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서는 대화의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7 .4 • 남북 공동 성 명이 나온 후， 마 국 르드이-일랜드대학 교

수인 朴元옳박사외- 마 국의 기 독교 사회 윤리 학자인 율더 (Wal ter

G.Muelder ) 박사가 나눈 이 야기 는 다음과 갇다.

운 ;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돼화의 중심 점 을

어뎌어l 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접촉점이라 힐-까 또는

그 중섬점은 우엇이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탑; 마르크스주의자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나 성경， 또는 예

배등이 운제플 등장할 수는 없을 것이고?→오허려 인간의 운제가

대화의 중요문채로 등장할 수 있겠지요1 북한 공산주의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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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과 같으면 거기에도 정치부패，권력싸움， 압박 등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마르키스트와의 대화는 이같은 운제가

취급되어야 겠지요.

문; (前略) 차이정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위해서는

역시 공총점을 발견해야 하겠는데， 이 공통점을 어떻게 발견힐·

수 있겠는지요.

당 ; 내가 만-일 남한의 크리스천이라면 먼저 구라파와 마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크리스찬 -마르키스드 대화블 공부해서 대화의

시말점이 대강 어 디에 있는지 암아볼 것엽 니다. 체코의 경 우플

보면 대화가 마르크스의 물질론이나 기독교의 유신론이 아니라

연간의 문제플 둘러싸고 공봉점을 발견하며 쌍방의 관점윤 수정하

고 차이점을 완화시키고 있읍니다.

독일의 경 우엔 , 동독의 공산정 부가 크리 스천 가정 플 단압했는데

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신앙생딸을 지속했우며 쌍방의 크리스천둡이

다시 만나 대화가 가능했던 것을 볼 수 있읍니다.

프랑스의 경우， 마르키스트와 크리스천틀 사이의 대화는 「공동

책임 J (Common responsibilitγ) 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서로 탐구함으로써 「사회의 병철 J , r 권력부패 J , r 폭력문제」

동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남한의 크리스천들도 북한 공산

주의자와 서로 민·나 공동책임이 무엇인지 탐구해야 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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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대화를 진챙힐· 때 남한 정부가 복한보다 더 부패

했다면 전략상 힘을 것이고， s=. 남한의 정부안에 크리스천이 속

해 있다면 대화의 초건이 아주 불리하며 약점이 장힐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공산정부가 다은 공산국가들과 같다면 거기에도

권력투쟁이나 부패가 많윤 것무로 추측되고 또 인중의 인권쓸 박

탈하는 문제가 계속펠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대화릎 진행하는 동안 이 갇은 운제에 대해 강력하게 공격

해야 힐· 것엽니다. J

‘ 율더 ” 박사는 대화의 공풍점쓸 사회의 요순극-복 권력의 부패제

거 등의 「정치사회적」공동책임플 강조하는데에 역점을 두고 있

다.

국토 둡단이라는 비극을 안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외부인이

보는것 보다는 공용점을 발견하기에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반면

아주 근점한 것에서 찾플 수도 있다. 북한은 일인 독제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외부록부터의 「자유화」의 가운이 스며드는 것을

칠저히 배격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화의 바람을 전부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고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체제 유지블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현실인정에서의 보다 나은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점에서 상호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오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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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교인의 대화가 단순한 북한 선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

다. 그것은 곧，민족적 과제인 풍일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북한 공산주의자(종교인)와의 대화에 있어서 저변에 깔렬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종교가 전통적으로 「 짧固사상 J , r 救世安民 J ,

「민족옥핍운동」등의 민속주의적안 요소플 지니고 있다는 것은 전

적무로 부인할 수 없는 강점이다.

국로분단으로 야기된 민족꼼단이라는 비극이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재결합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종교인의 대화는 바로 이

인도주의에 입 각하여 .r 사랑 」 과 「 자 u] J 의 원리릎 실천하도휴 강

요할 것이 다.

남과 북의 종교인이 민-나든 아니면 남한의 종교인과 북한의

「팔수 공산주의자」가 만나든 그뜰이 설 수 있는 공동의 광장은

위에서 서솔한 점을 바탕 o 로 「사회적 책임 」과 「 비인간적인 것

을 제거 」하는 방향에서의 내용이 될 수 밖에 없을 갖이다.

그것은 「 반부의 격차 J , r가진자와 옷가진 자의 갈등 L r도
시와 농촌의 차이 J , r 인간의식 속의 근본적인 불안J， r 평화

의 운제」등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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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화의 주채세력의 형성과 양성
't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가 쌍방의 진지한 노력에 의해

지금의 단계플 벗어나 상호 우애와 이해속에 남북의 모든 운제

가 논의펠때 종교인의 대화도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국저|적인

「 평화회복 」 과 「 인간화 」의 운동이 꼴고 올 장래를 예츄힌-째，

종교인의 대화플 위한 핀-연적인 줍비가 띠-려-야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그 준비릎 위한 몇 가지 운저|릅 거콘하고

자 한다.

먼저 종교인의 대화에 있어서 그 주체세력의 범위와 기구-윤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운제다. 우펴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의

경우 주체 세역의 범위는 좋교에 관한 자료가 없어 속단은 띤-

수 히、￡나， 8.15 전후의 3 대 종교 (그리스도교， 불교， 천도교)

뜰 거콘해불 수 있다. 이 종교틀의 단체가 현실척으로 유명우

실하나마 그 이릎을 남기고 있음 o 르 우리의 주체세력도 이 점

을 감안해야 하지 않플까 싶다. 그러나 꼭 이 3 대 송교에

쿠애받을 필요는 없다. 현재 우리나략의 종교수는 「운공부」에

등록원 것 중에 그 갚파플 예외로 하더라도 14 개가 된다-

이 점에서 우리의 경우 대화 주체자의 범위릎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연이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특수 종파에

대해서만 대화의 기회즙 둔다는 것도 「衛乎의 원리 j 에 어긋나

기 때문이닥- 도한 한국의 종교들이 한국이 라는 현실에 정 착해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가 「 민족의 문제 」에서 소외 당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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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그들 종교 또한 「통일의 문제」에 항상 쿄리적인 신경을

쓰고 있기 때운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종교계플 대표한다는 한

국종교협의회가 있￡나 보다 바람직한 것은 대화의 주체세력을 형

성하기 위한 종교계의 자율적인 「남북 종교인의 대화를 워한 동

합기구 J (가칭 ) 가 탄생하여야 하려라 본다. 이 기구의 탄생은

전적으로 效짝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며， 그 기구의

겸성과정 자체가 대화의 가능성에 촉매저l 역활을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기구의 탄생은 현재 산발적으로 각 종교，혹은 교파간에

추진되고 있는 「쳐北韓 宣敎」가 빚는 흔란쓸 극복할 수 있고

보다 말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기구의 구성

멤버는 각 종교단체에 일임할 수 밖에 없지만 그 구성원의 자격

은 엄격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필자는 이

기구릎 위한 윤영과 조직에 정부의 간접 적인 지원과 감독이 펄연

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단체가 펀실적으로 공산주의

자와의 대희 괄 한다는 점 에 서 정 부의 관여 는 「 연 구의 운후개 방 J J

「정보의 지|공」 등-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략서 이

기구는 민간기구‘보서 득립 적 o i:ξ 운영될 수 있지만 「통일문제 」논

의라는 대전제에서는 국가기관인 「국토동연원」과의 밀정한 관련은

배 저l 헐- 수 없다. 그것은 국민의 「풍일논의 」 내지 f 남북교류 」

가 산발적인 것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일 펼요가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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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주체세력의 양성과 국내 종교계가 안고 있는 자체의 문

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한국종교는 「정치적인 현상을 지원만 랬지 결코 격

려펀 국로의 세력권 사이에 화해플 모색하는 참된 사명플 감당하

지 뭇했 던 것 」 이 사실 이 다 •
-τ?

정부의 공산주의와의 대결정책이 「반공」에서 「승공」과 「대화

의 대결」이략는 단계로 전환된 것과 갇이 한국 증교언갈의 「감

정적 반공의식 」에 대한 반성과 극복이 절싣히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종교가 하나의 「화해자」라는 엽장에서도 띤폼의 여지가

없다.

종교인의 대화도 공산주의자와의 대화라는 점에서 그 대화 자체

가 연종의 전술임은 틀림없 o 므로 훈련원 대화자가 펼요하다는데서

추진세력의 양성이 시급한 둔제로 대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

대화의 참여자는 대화의 기술자임은 불온 종교운제 마르크스-레닌

의 근본사상，현실의 공산주의，북한의 현실， 제반사회문제， 공산주의

자와의 대화의 전략전술 등에 대한 학문적 깊이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자체내의 ’종교인에 대한 훈련을 거치지 않윤 때는 의외

외 문제가 파생필 가능성도 있드며， 대화 자체가 또 하나의 선전

자료로서 이용당하는 구실밖에는 옷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종교인의 대화플 쉰하는 근본이유가 어디에 있는가플 다

시 상7j 힐-째 장기 적인 안폼에서 젊은 세 대를 포함한 신학자， 고L역

자 등의 주체세력이 하루략도 빨리 양성되기를 바라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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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끝무로 한가지 부언힐· 것은 논리적 비약이지만， 이러한 우리의

노력 이 결실 을 보아 남과 북-의 또 하나의 대화인 종교언이 만날

때 그 기구에 대한 운영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남과 북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본 「 남북조절 위

원회 」 가 대화의 관운a로 등장하게 펀다.

따라서 「조철 위원회 j 의 논의에 따라 그 기구의 운영이 결정

펠 수 있다.

그러나 조절위원회블 동하지 않고 독립된 기구로서 콘재하게 될

때는 다른 연구가 펠요하게 될 것이다. 이 때의 운영은 기초적

인 자.li.릎 「남북 적십 자회담 J ，이나 「조절 위원회 J , 서구의

「기독교와 공산주의자의 대화」 등에서 발견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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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 맺 는 말

역사적으로 단일 민족의식과 단일 운화권 속에 알아오던 사람들이

두 개의 서혹 마른 세계에 살고 있마는 문제가 우리플 솔프게

하고 있마.

분단의 버극을 현실척으로 인정할 때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민족의 책

임。l 아. 분단 자처!기·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통엘을 염원하는

민족의 비원도 민족 자처!의 문제기- 아니라 열강의 힘의 균형이라

는 차원에서 논의되는 비안간적 국제정치의 非理플 우려는 경험하

였마. 그러므로 민족의 자각에 의한 동-엘의 노력은 더욱 젤싣한

것。l 마.

바야흐혹 。l 와같윤 민족의 노력이 결실을 블 수 있는 국제적인

여건이 ~도래하였마. 이 역사의 흐픔을 어 떻게 션용힌- 것인가에

금후의 동일문재의 向背가 결정되어 칠 것 이마. 이 점에서 남북간

의 교류가 마방언에서 전개되어 썽방의 「비극」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마. 특히 이념과 저l 도플 초월하여 끊어졌던 민족적 많앓플

회복하기 위한 대회-기· 성의있게 추진되어야 한마. oj 점에서 종

교인의 대화는 설로 커다란 버중을 차지한 수 있마. 그것음 곧

얀간과 인간이 만날 수 있고 민족과 민족。 l 만날 수 있는 「공

동의 과창」을 마련한 수 있는 기툴。 l 되기 때문 01 마.

그러나 북한에서의 종교생활。! 현실척으로 -불기·능하며 김 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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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화에 의한 「유일사상」이 천체 복한 동포를 포로로 만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 우려의 마음은 안타킹·지 않을 수 없마.

러으혹 우려는 북한에 「자유」와 「인간화」의 바람올 불어 넣

기 위 한 노팩 。 l 더 욱 철 실한 것 。l 마 • 폐 쇄 척 이고 천제 척 인 독재

체제기· 인간을 얼마나 질식시키는가를 겪어온 우려들이기에 우려외

여건이 허락하는 한 초인간적인 노력이 순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J 종교플 하나의 위험플혹 반항세력의 거점 o 혹 간주하고 있는 공

i.~주의의 종교적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어떤 대화기 0) 푸어

하여도 그것은 몇 몇 사랑의 천유플로 다락하고 말 것이

또 하나의 고띤이 있마.

Fl : 특 북 온검
1 폐쇄 lO! .:i1. Y ~ -E~ 외 에 의하여 고

있는 것윤 볼 때，홍일음 량한 온갖 노펙에 심한 회의쓸 기-져

오게 한마.

을 탈피하여 사회 세모순을 피판하고 새로운 사회뜰 건설하는데

능동적인 「재修者」로 성장할 수 있어야 공산주의자와의 대화에서

그 우위성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설에 있어서의

‘--
종교의 역할은 。 l 러한 일을 마하고 있마고 말하기 어렵마.

--‘’‘
우선 그. 자체의 분파작용에 의한 세력권 싸움에서 벗어나지 옷

하고 있으며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구시대의 우상」속에서 탈피하

지 뭇하고 있 음이 안타낌-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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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하는 사회에 따라 종교는 새로운 모습과 기능을 기·지고 펼

연적으혹 역사에 앞서 가야만 한마· °1 런 문제들을 극복할 때 •

한국의 종교는 살아남 수 있고.북한 공산주의자을과의 대화에서도

주도권을 장을 수 있을 것이마.

역사가 정진적으로 「인간화 J r 복지국가 J -에로 흘러기·고 있

마는 사실플 상기할 때. 먼 훗날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긴

겨울의 에려움을 인내하고 피 땀어련 노력。l 경주펀 때 , 우려의

동앨운처l 또한 밤은 천망을 가칠 수 있을 것이마.

인간이 쟁치적 도구에서 해방될 때 우려의 동연은 달성될 것이

고 「民族의 운제 」는 해결펼 수 있펀- 것。 l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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